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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

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주신 것도 감사한

데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

고 그 기도에 응답해주심에 무한 감사드리

며 그 응답에 힘입어 자녀로서 부끄럼 없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

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

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8절)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채플린 임상목회
박동서 목사

2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8면

특/ 별/ 기/ 고
배현찬 목사

16면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5면

미국 사회는 개인주의적 문화의 온상이

다. 이러한 문화 트렌드는 크리스천의 정체

성이었던 공동체성보다는 개인에게만 집중

되도록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 신

앙 형태로서 혼자서 기도를 하는 미국인들

(94%)이 대부분이다. 이들 중 82%는 “속으

로” 기도한다. 불과 13%만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그룹 

단위로 기도를 하거나 교회에서 공동체로 

모여 기도하는 경우는 각각 2%에만 그친

다.

기도에는 색깔이 있을 정도로 혼자서 기

도를 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경우는 

흑인(27%), 히스패닉(16%), 그리고 모든 

유색 미국인들(20%) 그러나 백인은 8%에 

불과하다. 또한 교단이나 신앙 전통에 따라 

입을 열고 기도한다. 즉 남부 지역들의 카

리스마틱 전통을 가진 응답자들이 17%로 

북동부보다 거의 2배다(9%). 물론 혼자서 

기도해도 소리를 내어 간구하는 복음주의

자들이 많다(25%).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미국 성인들의 기

도는 바로 “감사(62%)”가 압도적이다. 좀 

더 부연하면, “가족과 공동체의 요구들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61% 그리

고 “위기에서 인도하심”이 49%이다. 그런

데 학력이 낮을수록, 즉 대학을 졸업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기에서 인도하심”에 대

한 감사가 가장 보편적이다(49%).

다음으로, 47%는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

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따라서 젊은 세대

(38%)에 비해 엘더스는 건강 문제에 대한 

기도가  많다(68%). 그리고 년 중 5만 달러 

미만인 미국인들은(52%) 구체적으로 의료

비용 충당과 건강한 삶을 꾸려 나가게 해달

라고 하는 경우가,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42%)보다 높다. 삶의 스타일을 보다 건강

하기 바라는 경우는 시골 지역이나 작은 마

을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55%로 도시에 

사는 미국인(46%)보다 높다. 도시의 경우, 

건강을 위해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나 마

켓, 병원이나 약국에 많다.

“사죄와 용서”가 43%로 그 다음이다. “사

죄와 용서”를 바라는 기도는 “갑자기 반드

시 기도해야한다는 느낌이나 충동으

로”(43%) 시작된다. 71%의 복음주의자들

이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그

리고 “하루 일정이나 여행에서의 안전”이 

41%인데, 놀랍게도 또 다시 피부색이 선명

하게 부각된다. 
<3면으로 계속>

개인적 기도, 공동체적 기도로 확대해야!
바나리서치, 미 성인 1,015명 기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도

82%가 속으로...내용은 “감사(62%)”가 압도적

인간은 자신의 부족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미래를 모두 알고 있는 절대자인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살아

왔다. 시험을 앞둔 학생은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중

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사업가도 실수하지 않고 좋은 결정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부모는 안전을 위해 기

도한다. 또 국가나 세계 정세를 놓고 기도한다. 대통령이나 정치가

들을 위해 기도한다.

이처럼 기도는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실천 행위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행되어진다. 성경에는 기

도의 종류들 즉 간구, 중보, 신앙 등등이 나와 있고, 다양한 언어

나 행동으로 기도를 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

바나리서치는 최근 미 성인 1,01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미국 

성인 중 79%가 지난 석 달 동안 한번 이상은 기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다(Silent and Solo: How Americans Pray). 그런데 대부

분이 혼자서 속으로 기도하고 있다.

개인적이긴 하지만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은 희망적이며, 기도의 영역을 넓혀

나갈 책임이 영적 리더들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소그룹의 문을 닫아라!”
리더십저널, 노스포인트커뮤니티교회 

앤디 스탠리 목사의 소그룹 운영핵심원리 소개

닫힌 소그룹은 예측 가능한 환경조성...2년 정도 기간 바람직

①구성원 고정 ②분명한 목적 제시 ③확실한 행동규범 지침 공유

소그룹 전략의 독특한 특징은 바로 ‘

문을 닫는다’는 것이다. 소그룹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소그룹을 진행할 때 문

을 닫으라는 것일까?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소그룹 전략에서 ‘문을 닫으

라’는 의미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소그

룹의 문을 닫으라는 것을 풀어 말하면, 

소그룹 멤버들이 소그룹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소그룹 환경을 

제공하라’는 의미다.

열린 문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또 나갈 수 있기에 활발함, 생명력, 열

린 마음, 교제 등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역으로 끊임없는 방해

와 산만함, 예고 없음, 불안함을 의미하

기도 한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할 때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

지 않는다. 오히려 집중하기 위해 문을 

닫는다. 소그룹의 문을 닫는 것은 그만

큼 소그룹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소그

룹의 문이 열려있으면, 그 소그룹의 멤

버들은 금새 불안해하고 추진력을 잃

으며 주의력 결핍에 빠지게 된다.
<3면으로 계속>

애틀랜타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는 소그룹으로 교회 안에 큰 변화를 일으

켰다(northpoint.org). 실제로 12개월에서 24개월마다 배가하는 소그룹들로 이

뤄진 네트워크를 통해 8,000명이 넘는 성인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그것은 바로 담임인 앤디 스탠리 목사를 통한 진정한 공동체가 생겨날 수 있

도록 교회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하나 됨과 서로 간의 하나 됨을 경험함

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관계적인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Creating Community: Five Keys to Building a Small Group Culture).

스탠리 목사는 전략적으로, 소그룹의 문을 잠시 닫아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교회에 더 많은 새생명이 찾아오도록 소그룹의 문을 활짝 열어도 부족할 판에, 

소그룹의 문을 닫으라니 이 무슨 소리냐고 의문이 든다. 맞다! 교회는 항상 새

가족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런데, 소그룹의 문은 잠시 닫아둘 필요가 있다. 

의도적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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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하고 사랑을 주면서도 엄격한 

부모의 개입은 물론 자녀의 발달에 

유익하다.

많은 중년 세대는 어린 시절을 돌

이켜 생각할 때 길고 무더운 여름철 

친구들과 거리를 배회하던 기억을 떠

올린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침에 문

밖으로 우리 등을 떠밀며 저녁 식사 

시간까지 돌아오지 말라고 통보했다. 

종종 어린 동생들까지 떠맡아선 가지 

말라는 곳까지 나가 방황하다가 사고

를 치기도 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날 

무렵엔 평생의 승리, 흉터, 기억이 쌓

였다.

그러나 그런 기억은 분명 향수에 

불과한 걸까? 한 가지는 분명하다. 

1970년대 부모의 개입과 감독은 오

늘날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사

실이다. 세월을 훌쩍 건너뛰어 2014

년에는 한 여성이 일을 보는 동안 아

홉 살짜리 아들을 공원에서 놀게 한 

죄로 체포된 일도 있었다.

그렇다면 부모 개입 수준의 증가가 

어린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증거를 살펴보자.

8-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서 요즘엔 실내에서 노는 게 

일반적이며 3분의 1은 물웅덩이에서 

첨벙거리며 놀아본 적이 없고 1970

년 이후 어린이가 집 밖으로 나가 놀 

수 있는 거리가 90%까지 줄었다.

자녀양육이 아이들 안전 측면에서

만 달라진 건 아니다. 부모들은 이젠 

양육방식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에 관해 걱정을 더 많이 한다. 전에는 

어처구니없어 보였을 방식으로 계속 

자극을 줘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 

그에 따라 ‘헬리콥터’와 ‘잔디깎기’ 두 

가지 자녀양육 스타일이 부상하게 됐

다.

헬리콥터 부모는 이름이 말해주듯 

아이 주위를 맴돌며 많은 시간을 보

낸다. 그들은 항상 자녀 가까이 머물

며 (보통 필요해지기 전에) 언제든 달

려들어 가르치거나 돕고 보호할 태세

를 갖춘다. 

잔디깎기 부모는 자녀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며 앞길을 매끄럽게 닦아놓

고 걸림돌을 없애준다. 두 유형 모두 

다 큰 자녀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한

다. 예컨대 자녀가 입사 면접에서 탈

락할 때 회사에 항의하는 식이다.

그러나 어릴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정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까? 그리고 자녀가 힘든 상황을 제 

힘으로 벗어날 필요가 없게 되면 어

떤 일이 생길까?

모든 일에는 중도가 있다. 자녀에

게 기회를 제공하고 후원하면 경험·

자신감·네트워크를 쌓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모를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자녀의 후원과 과보호 사이에

는 중요한 경계선이 있다.

야외 놀이를 통해 적절한 모험을 

하는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자녀의 

심신 발달에 필수적이다. 위험한 놀

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보다는 아이들처럼 놀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기어오르고 높

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거꾸로 매달리

기 등이다. 아이들은 위험한 놀이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테스트하고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그러다가 도

를 넘어 떨어질 때 어떤 결과가 생기

는지 배우기도 한다.

8-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서 3분의 1은 물웅덩이에서 

첨벙거리며 놀아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납치 위험은 어떻게 할까? 

혼자서 밖에 나가 놀면 유괴당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언

론보도와는 달리 1970년대 처음 집

계가 이뤄진 뒤로 어린이 유괴 위험

은 대략 0.0005%의 확률에서 더 늘

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이방인보다 아

는 사람에게 유괴당할 가능성이 오히

려 훨씬 더 크다.

위험 외에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개입해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자녀

의 발달에 좋지 않다. 우리의 무덥고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잊혀 졌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지루해 하는 게 

정상이고 유익하다. 따분함은 창의성

과 문제 해결력을 강화하는 반면 끊

임없는 인풋은 비록 창의성 교육이라 

할지라도 상상력을 무디게 한다.

아이 주위를 끊임없이 맴돌며 도와

주는 것이 역효과를 초래할지도 모른

다.                     <3면으로 계속>

“백투스쿨” 시즌을 맞아 여름철 할인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추수감

사절, 연말연시 세일시즌과 함께 미국 내 3대 세일시즌인 백투스쿨 시즌은 7

월말부터 9월초까지 이어지는 여름철 최고의 세일기간이다. 특히 일부 메이

저 업체들은 대학생들에게만 제공하는 ‘스튜던트 디스카운트’를 통해 의류부

터 전자제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프로모션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물론 개학을 맞아 필요한 물품들을 현명하게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한번은 자신의 자녀양육 스타일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특

히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과연 아이들을 온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키우고 있는

지, 부모들의 “백투패런팅”이 시작돼야 한다.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은 따라서, 영국 스완지 대학 에이미 브라

운 교수의 자녀 양육법을 ‘백투스쿨’시즌에 맞춰 소개한다(Helicopter or 

lawnmower? Modern parenting styles can get in the way of raising well-

balanced children). 부모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줘도 닥쳐오는 힘든 상황

들을 견디어내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양육 노하우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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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부모’vs‘잔디깎기 부모’
컨버세이션, 영국 스완지대학 에이미 브라운 교수의 현세대 자녀양육 노하우 보도

good enough parenting 이론: 부모가 사랑을 주고 자극적 환경 제공하면서

                                         한계 설정하고 실천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음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하

면 가장 먼저 꼭 습관처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채플

에 가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일이지요"라고 말씀하실 분

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먼저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병원 컴퓨터 

환자 관리 프로그램에 들어

가서 전날에 사망한 환자들

의 명단을 출력하는 일입니

다. 저 나름대로의 습관입니

다. 환자가 사망한 줄 모르고 병실에 갔다가 간호사로부터 전

날 밤 아니 그날 새벽에 사망했다는 말을 듣는 것이 너무 당

황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망 환자 보고서를 

뽑아서 그 유족들을 위한 기도와 함께 그날 방문할 환자들을 

위해 채플에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일을 다 마치고 다

시 채플에서 하루를 돌아보며 짧게 감사와 묵상의 시간을 갖

고 병원을 떠납니다.

오늘도 사망환자 명단을 출력해보니, 어제 방문하고 기도

해드린 두 환자가 밤사이 모두 소천하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이집트 이민자 1세였는데 놀랍게도 콥틱그리스도인

이었습니다(주: Coptic 혹은 줄여서 Copt라고 불리는 이집트 

내의 기독교인들로써, 약 9백만 내지 1,500만 정도가 회교 국

가인 이집트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이집트 인구의 

약 10%에 해당됩니다.) 이집트에 ㅅㄱㅅ로 사역하고 있는 친

구에 의하면 콥트 그리스도인들은 카이로 외곽지대 쓰레기 

하치장 근처의 제한된 구역에 반강제로 몰려 살고 있으며 기

독교 신앙을 버리고 회교로 개종하기 전까지는 모든 불이익

을 당하며 극빈층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지난 2,000여년간 콥트교도들은 대대손손 믿음을 지

키며 감당하기 힘든 온갖 차별과 핍박을 이겨내온 사람들입

니다. 요즘도 콥트교도들의 교회에 폭탄 테러 등이 자행되고 

있음은 외신을 통해서도 외부 세계에 알려지고 있지만, 이들

의 기본적인 인권과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지 못한 형편

입니다.

환자가 임종이 다가오자 남편은 세 시간여나 떨어진 곳에 

있는 콥틱 교회의 사제의 방문을 요청했고 카톨릭교의 종부

성사 같은 예식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제는 타 

주로 출타 중이라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주선

한 천주교 신부들이 마지막 성례를 베풀어 주려고 하였으나 

정중히 거절당하였습니다. 워낙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민족

적 유대감이 강한 사람들이라서 남편 되는 분 혼자서 가족들

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미 수차례 방문해서 친분도 있고 

기도를 받고 떠나고 싶어 했기에 남편은 이미 아내의 소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 남편을 만나서 콥틱 

교회 사제는 아니지만 이집트에서 콥틱 교인들과 함께 사역

하는 친구처럼 저로 하여금 죽음을 눈앞에 둔 부인과 가족들

을 위해 마지막 예식을 인도해 드리고 싶다고 진심을 전했습

니다. 남편은 일가친척들에게 환자와 자신의 뜻을 분명히 전

하고 마침내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직접 전화연락이 왔고, 모든 가족과 친지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증거 했고, 연로하신 가족들을 위해 환자의 조카는 통역까지 

해주었습니다. 모든 가족의 축복과 기도를 받으며 환자는 아

름답고 평안하게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환자의 마지막 당부

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작은 바구니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이름과 기도의 말

을 적은 돌들을 담았습니다. 그 중에 영어로 적은 한 작은 돌

이 눈에 띄었습니다. "I will see you soon in heaven."

tdspark@gmail.com

2000년을 지켜온 신앙 - 콥트인

박동서 목사
(Dignity Health 병원 채플린)

채플린 임상목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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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시간 안에서 사는 것이므로…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목회 제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마

치 농부가 씨를 뿌리면 자라게 되는 이것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이다. 자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세상은 볼 수 없어서 

자연현상으로 취급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 일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시간 안에서 자라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

가 시간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시간 안에서 때가 되면 이루시는 일을 어제도 

오늘도 하신다.

요셉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으로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의 삶의 현실은 너

무나 어렵고 불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오늘도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요셉의 현실은 애굽에서 노예 신분이 되었고 억울한 죄로 인하여 감옥 생활

을 하고 있었다.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상황도 하나

님의 시간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손은 시간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 것이다.

드디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그 앞에 형들이 나타난다. 형들은 요

셉은 일찍이 애굽이라고 하는 불행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자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시간 안에 요셉의 생애가 있었고 요셉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이 판 요셉’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이

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증거라고 하는 것이다. 자신이 이

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 한다.

그리고 나중에 늙어 죽게 될 때 요셉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계속하여 일하셔

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증거 한다. 즉 하나님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

을 애굽에서 번식하여 그곳에서 옮기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실 것을 증

거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 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믿고 누린 것이다.

이렇게 우리도 동일한 그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

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 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

나님의 시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에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

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 시간 안에서 이루

시는 능력이 그곳에 임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전

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에 나타날 것이요 만약 믿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믿음이 보이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시간 안에서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

이 나타나신다. 우리 목회자는 살아 있는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뿌리고 믿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비록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산

을 옮기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

게 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 목회현장에서 전능하신 시간 안에서 믿음을 품어서 광야에서도 하나

님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를 발견한 것과 같이 우리가 항상 알고 보고 있는 시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인 줄로 알자. 신비한 것을 깨닫자. 그리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믿

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

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자가 되자.

목회자들의 눈을 열어 지금도 들풀을 자라게 하고 잎이 피게 하고 꽃이 피

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시간의 비

밀을 깨닫자.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범사에 믿음을 가지므로 전능하신 하나

님의 영광이 우리 생애에서 우리 목회현장에서 족히 경험하고 그리고 증인으

로 살아가는 행복한 목회자가 되자.

우리가 수고하는 목회현장에서, 이렇게 살아 있는 시간 안에서 고민하고 불

안하고 멍에를 메고 살 것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 하심을 알고 누리

고 살자. 나의 이웃들은 나를 향하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믿

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칭찬 듣기를 사모하며 살자.

 sangdkim@yahoo.com

<1면에서 계속>

36%의 백인에 비해 히스패닉

과 흑인은 각각 51%로 상대적으

로 “안전”을 위해 유색 인종들이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평화나 샬롬”과 “주

신 음식들에 대한 감사”가 37%, “

중보기도 요청”이 34%, “국가와 

정부를 위한 기도”가 24%, “지구

촌 문제들과 부정의”가 20%이고, 

“잠자기 전 기도”가 12%였다.

바나리서치의 편집 책임을 맡

고 있는 록산나 스톤은 “기도는 

미국인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영

적 실천 행위”라고 이번 리서치 

결과에 대한 운을 띠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인들이 한결같

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

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스톤은 미국인들의 기

도가 “개인

적 영역”에

서만 멈추고 

있다는 사실

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

다. 그것도 

개인적인 문

제나 필요에 

의해서 기도

해야 할 필

요가 있을 

때, 혼자서 

속으로만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소그룹,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좋은 소식임과 동시에 

공동체적 기도에 대한 교육을 강

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번 설

문 결과는 보여준다. 사람들이 개

인적이긴 하지만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아닌 집이건 직

장이건 자신들의 문제를 놓고 기

도한다. 그러나 기도의 영역을 확

장시켜줄 책임이 영적 리더들에

게 주어진다. 바로 공동체적 기도

의 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

해나가야 한다.

결론으로, 미국인들은 기도하

고 있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 기

도의 영역을 보다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영적 기반이 준비됐기 때

문이다.

<1면에서 계속>

그렇다면 ‘예측 가능한 소그룹 

환경’, 즉 ‘문을 닫은 소그룹’이란 

무엇일까?

첫째, 예측 가능한 참가자다. 다

시 말해서, 소그룹의 구성원을 고

정하는 것이다. 소그룹은 누구나 

드나들며 자신이 원하는 걸 얻고 

떠나가는 백화점이나 문의센터가 

아니다. 소그룹은 한 가정의 구성

원만 드나들 수 있는 안방, 식탁 

같은 곳이 돼야 한다. 간혹 손님

을 초대할 순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에 그곳은 예측가능한 사람

들이 서로 모여 깊은 유대감을 형

성하고, 성장하는 장이 돼야 한

다.

둘째, 소그룹의 목적이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 소그룹에 나오는 

사람들의 기대치는 서로 다르다. 

그러다 보면 같은 결과물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서로 다

른 반응을 보이며 갈라서게 된다. 

참여자들이 소그룹으로부터 무엇

을 기대하면 되는지 그 목적과 방

법을 미리 제시하고, 이 약속에 

따라 모임이 진행되도록 인도자

와 핵심멤버들의 노력이 필요하

다. 

소그룹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마

치 피곤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저녁밥을 먹을 수 있고, 가

족의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최소한의 기

대치를 항상 충족하는 것이다.

셋째, 서로 관계를 맺는 행동규

범이나 지침을 확실히 공유하게 

한다. 우리 소그룹의 에티켓이 무

엇인지, 어떤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지를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선

을 넘나드는 관계는 오히려 참가

자들을 불안하게 만들며, 그 그룹

을 뒷걸음질 치게 만들기 때문이

다.

닫힌 그룹은 그룹 참여자가 가

능한 한 예측 가능한 경험을 하게 

해준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경험

에 대한 기대는 역으로 참가자가 

그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 헌신

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마치 가정

에서 주로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

하는 것이 부모라 할지라도, 가정

의 위기 시에 자녀가 중재의 역할

을 하기도 하고, 장성한 자녀는 

가정의 새로운 의지가 되기도 하

는 것과 같다.

결국 소그룹을 닫으라는 전략

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소그룹

은 항상 닫혀있어야 하는 것도 아

니다. 가정 안에서 성장한 자녀들

이 언젠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

가듯, 소그룹의 문은 멤버들이 성

장하는 동안만 ‘잠시’ 또는 ‘얼마

간’ 닫혀 있는 것이다.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십

여 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성숙

한 소그룹에는 2년 정도의 ‘약속

된 닫힘’이 적당하다. 이 2년의 시

간동안 소그룹은 서로 깊은 신뢰

를 바탕으로 한 영적 성숙을 경험

하고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

께서 주신 ‘스스로 배가하라’는 

도전에 임하게 된다. 

<2면에서 계속>

 부모가 수시로 개입하는 아이

들은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크

다. 반드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는 않지만 끊임없이 구제받는 아

이는 자신감이 줄어들 확률이 높

다. 한편 혼자 노는 아이들은 난

제에 직면해 문제 해결 방법을 배

우며 그 과정에서 창의력을 갈고 

닦는다.

이 같은 어린 시절의 상호작용

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대학생 대상의 조사에서 부

모의 ‘헬리콥터’ 양육 정도가 높

을수록 학생의 우울증과 불안 리

스크가 더 커졌다. 반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부모가 허용한 

학생들은 나르시시즘과 지나친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다. 불안감

은 좋지 않지만 인생이 만만하리

라는 기대와 자만감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온화

하고 사랑을 주면서도 엄격한 부

모의 개입은 물론 자녀의 발달에 

유익하다.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

을 가지면 아이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모의 든든

한 후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유

괴가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차량

통행은 증가했으며 자유와 위험

은 적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적당한 균형점을 찾기가 실제

보다 더 복잡해 보일 수 있다. 지

난 50년 동안 소아과의사이자 정

신분석가인 도널드 우즈 윈콧은 ‘

적당한 자녀양육(good enough 

parenting)’ 이론을 설파해 왔다. 

그는 부모가 사랑을 주고 자극적

인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한계를 

설정하고 실천을 지나치게 강조

하지 않을 때 자녀 양육의 결과가 

가장 좋았음을 입증했다.

어쩌면 윈콧 박사는 길고 무더

운 여름을 돌이켜 생각하며 회고

하는 향수에 빠졌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그것이 자녀

를 안정되고 독립적인 아이로 키

우는 합당한 전략이라고 믿는 전

문가가 많다.

개인적 기도, 공동체적 기도로 확대해야!

“소그룹의 문을 닫아라!”

‘헬리콥터 부모’vs‘잔디깎기 부모’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보면 두 갈

래 길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거기

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마귀는 보다 쉽고 안일한 길, 타

협하는 길, 넓은 길을 택하라고 합

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좁은 

길이라도, 지금 십자가 지는 길이

라도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

고 진리의 길로 오르는 영광스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길은 끝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넓고 안일

한 길이라도 끝이 멸망으로 간다

면 즉시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 좁

은 길, 십자가 길이라도 천국과 연

결된 길, 주님께서 가신 길이면 반

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

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에 에콰

도 르 

선교사 짐 엘리엇의 이야기가 나

옵니다.

짐 엘리엇은 휫튼대학을 나왔는

데 대학 다닐 때부터 에콰도르 아

우카 부족에 대해 연구했다고 합

니다. 그 아우카족은 식인종들이었

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이 대학

을 졸업하자 아우카족에 대해 마

음에 거룩한 부담이 오기 시작했

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사랑

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에게 내

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

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침내 그는 4명의 친구들과 함

께 경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 아

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떠납니다. 떠

나는 날, 두 살짜리 딸과 배안에 아

기를 임신한 아내에게 마지막 인

사를 하는데 아내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마지막 인사라는 것을 알

았다고 합니다. 아내와 인사한 후, 

짐 엘리엇은 “아우카족에게 복음

을!”하고 외치며 기다리는 친구들

에게 갔다고 합니다. 

그들 4명은 에콰도르 아우카족

이 사는 해변 모래톱에 경비행기

를 착륙시키고 텐트를 치고 야영하

던 중 4일째에 아우카족에 의해 4

명이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짐 엘리엇은 마지막 창에 찔리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 유복자로 자란 짐 엘리엇의 아

들이 커서 아버지가 순교한 그곳

에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

교사로 다시 갔다고 합니다.

훗날 발견된 짐 엘리엇의 일기장

에는 이런 기도가 적혀 있었습니

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

게 보내주세요.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

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

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

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 오는 것을 느꼈습

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룩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얼

마나 차이가 나는 기도입니까? 과

연 우리가 비교해야할 대상이 누

구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십자가의 뒤를 가장 가까이 따라

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와 비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첫

사랑의 감격을 안고 사명 감당하

다가 다시오실 주님을 영광가운데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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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처럼 리더십이 강조되는 

때도 없는 것 같다. 특히 교회 안에

서 말이다. 목사에게 주신  위치와 

책임 때문에 목사의 리더십이 아무

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

나 현실은 어떤가? 리더십을 잘 감

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가 어지럽고 참담하다. 

오랜 강단 경험과 목회 경험 그리

고 여러 신학교에서 가르친 경험에 

의하면 목회후보생들인 신학생들

과 목회자들의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이 범주에는 필자도 예외

일 수 없다고 믿는다. 목사안수 받

은 지 만 40년이 거의 되어가는 이

때에야 무엇을 좀 알 것 같다고 생

각이  되니 만시지탄이 있으나 경험

을 나누며 속히 해결 받고 보다 나

은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다. 

그러면 참된 리더십의 제시는 무

엇인가?

1.  온유가 해결이다 

좀 어색하고 합당치 않아 보일지 

모르나 그것이 사실이다. 예수님을 

보라!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다. 

나를 본받으라고 친히 말씀하셨고 

일생으로 본을 보이셨으며 그분이 

소유하신 것처럼 탁월한 리더십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 우리 모

두 그분을 닮아가겠다고 몸부림 치

고 있으니 자연히 우리의 관심이 온

유로 쏟아진다. 

온유란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인가? 하나의 

해석일 수 있으나 좀 더 정확한 해

석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여 우

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본래 타

고난 성품은 아니다. 그냥 좋은 사

람,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우

유부단한 사람이 지닌 성품이 아니

다. 물론 그런 사람은 과격하고 괴

팍한 사람보다야 온유의 훈련이 쉬

울지 모르나 온유는 반드시 제2의 

성품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하여 생겨지는 성품이다. 

갈라디아서 5:22-23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중 하나로 

맺혀지는 열매요 인격이다. 조급하

고 경솔하며 참지 못하는 악한 행실

과 반대되는 것 곧 유화롭고 신축성 

있는 아름다운 덕으로 정의할 수 있

을 것이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첫째, 중용이다. 불같이 화를 내

는 것과 전혀 반응 없는 것의 중간

이란 말이다. 곧 나에 대하여 나의 

유익에 대하여 또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하여 공격을 받을 때에는 전혀 화

를 내지 않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이

웃을 위하여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다. 불같은 화를 내는 것은 불완전

한 인간으로서 늘 조심스럽게 다스

려야 하는 것이 사실이나 성령 충만

하여 신령한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

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면 더 

이해가 된다. 자신이 나사렛 촌사람 

취급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셨어도 

화를 내신 적이 없다.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을 때에도 마치 

거지를 초대한 것처럼 취급 당하셨

어도 화를 내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가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

의  성전 모독을 볼 때 화를 내셨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

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셨던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도하는 자들

의 영적 유익이 침범 당하는 일을 

위하여 분노를 폭발시키셨다. 마태

복음 23장에서도 당시의 영적 지도

자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

지 않고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오도

하는 것을 보시고 분노를 폭발시키

셨던 것이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현 사회와 정치를 볼 때에도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

다고 믿는다. 자기 유익과 상관없으

면 무관심한 우리의 현실의 삶이 너

무 부끄러울 뿐이다. 오로지 예수님

을 본받도록 하자! 그렇게 하여 진

짜 온유가 무엇이고 진짜 따를 수 

있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야 한

다. 

   

둘째, 자기연단 혹은 절제이다.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칭의와 성화

의 병행이어야 하는 것처럼  온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 끊임없는 자기 

부정이요 자기 연단이요 절제이다. 

이것이 없이 무분별한 화를 내어 놓

고 나는 뒤끝이 없는 훌륭한 사람이

라고 믿거나 선전한다면 그것은 가

증하기까지 한 것이다. 

모세를 보라. 민수기 12:3절, 그

가 친형제들에게 비난을 받고 모욕

을 받으며 하나님 주신 리더십에 도

전을 받았는데도, 그리고 그들을 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전혀 그

것을 사용하거나 대적하거나 억울

함을 호소하지 않고 묵묵히 있을 수 

있었던 것을 “이 사람 모세는 그 온

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

였더라” 하지 않으셨는가? 

온유를 비유하는 좋은 예가 또 하

나 있다. 야생마를 명마로 오랜 세

월에 걸쳐 훈련시킨 후 너 댓 마리

의 말에게 물을 여러 날 주지 않고 

가두어 두었다가 시냇가에 풀어 놓

는다.

헐레벌떡 시냇가로 뛰어가는 그

들에게 갑자기 주인이 소리를 지른

다. “스톱!!” 이 순간 진짜 명마는 

자기의 타는 듯한 극한 갈증을 뒤로 

한 채, 시냇가로 질주하던 걸음을 

즉시 멈춘다. 오직 한 마리만. 그것

이 진짜 명마이다. 극한 상황을 오

로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절제하는 

것, 그것이 진짜 명마의 판단 여부

가 되듯이 우리의 진짜 온유도 이런 

절제로 판단이 되는 것이다. 자기 

절제를 넘어 하나님의 절제라고 하

여야 하리라.

셋째, 프라이드의 완전 제거이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다보니 

자기가 완전히 낮아져 자신의 무능 

무식 가난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채워주셔야 됨을 알고 철저히 낮아

진 심령이다. 자신이 오직 피조물이

며 하나님께서만이 창조주이심을 

알 때 진정한 겸손이 나올 수 있고, 

나는 전혀 어찌 할 수 없는 죄인이

요 오로지 주님만이 속죄 주이신 것

을 믿을 때 겸손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존재 자체가 불가능함을 철저

히 인식하며 고백하고 생활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온유의 또 다른 표

현이다. 

2.  온유의 결과는 무엇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곧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내세 

천국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 땅위에서도 통하는 것이

요 무엇보다 대인관계의 승리를 말

하는 것으로까지 적용할 수 있다. 

삼상1:12-18의 한나와 같은 온

유의 태도와 그 결과를 대표적인 케

이스로 볼 수 있다. 남편 엘가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

고 또 다른 부인 브닌나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데 

대한 멸시와 격동을 인하여 번민함

으로 한나는 성전에 들어가 오래 기

도하는 동안 입술만 움직였다.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한 엘리 제사장의 

책망의 순간 한나의 온유한 그리고 

유순한 대답은 참으로 감동적이요 

온유의 표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영안이 어두우십

니까? 백성의 아픔을 그토록 무감

각하게 다루시며 잘못 판단하여 상

처를 덧내십니까? 그렇게 하고도 

백성의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계셔

야 합니까? 등등 얼마든지 항의하

고 도전할 수도 있었겠으나, 아니면 

화를 내면서 성전을 뛰쳐나갈 수도 

있었겠으나 그녀의 아픔이 무슨 행

동을 하게 할지 모르는 때에 너무도 

공손하게 온유하게 대답한  것을 보

면 감탄이 터져 나온다. 부패한 종

이어도 영안이 어두워도 하나님께

서 사용하시는 종에 대한 그녀의 태

도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이 되었

음에 틀림없다. 

“내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

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미

안한 엘리가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

서 네 기도를 응답하시기 원한다 할 

때 믿고 다시는 수심이 없었다. 그 

어디에도 자신의 일로 분노하거나 

자제의 범위를 넘어가거나 겸손을 

뛰어 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기도응

답으로 사무엘을 낳아 나라를, 온 

백성을 구하고 그들의 마음 곧 온 

땅을 얻고 더 나아가 도탄에서 구함 

받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타나신 

메시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

는 온 인류라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

다.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다윗의 예

도 우리를 감동시키고 온유의 결과

를 확신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는 언

제나 자기의 유익에 초연하였다. 자

기 절제와 겸손의 모범이었다. 
<14면으로 계속>

나성균 목사
(샬롯장로교회)

푸/른/초/장

“리더십이 바로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목회서신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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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입니다. 과거에는 칼빈주의라

는 말을 많이 들었으나 요즘은 그 말은 적고 교수님들을 통해 개혁주의

란 말을 자주 듣는데 어떻게 다른지요? 그리고 개혁주의는 무엇을  말하

는지 알고 싶습니다.

-LA에서 Lee 전도사 

A: 좋은 질문입니다. 이 단어는 장로교 목사님들의 입에서 많이 사용되

는 단어입니다.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교회, 개혁주의 신학이란 단어를 

설교에서 자주 듣습니다. 개혁주의(Reformed)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의 조직신학 교수인 문병호 교수의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소논문에서 

말한 것을 소개합니다.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이 말은 자주 칼빈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개혁주의는 신구약 성경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라는 모토로 집약이 된다. 오직 성경 안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모토가 다 들

어 있다. 칼빈은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충실할 때 그것이 가장 신학적이라

고 여겼다. 그의 신학은 성경에서 시작하고 성경에서 머문다. 개혁주의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참 신학(Theologia Vera)과 참 경건(Pietas Vera)을 

엄밀하게 추구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보수주의” 혹은 “근본주의”라는 이

름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개혁주의가 “보수주의”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것

이 고유한 기원과 근원에 충실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혁주의가 

근본주의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것이 추호도 타협하지 않고 참 근본을 교

회의 서고 넘어지는 조항으로서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혁주의의 이러한 보수적 근본적 성향을 16세기말 이후부터 칼

빈의 후예들 즉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수립된 개혁주의 정통주의(Re-

formed  Orthodoxy)에서 발견된다고 문 교수는 말했습니다. 

개혁주의는 칼빈신학자 펄만(Paul T. Fuhrmann)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의  진정한 유산은 실로 구조가 아니라 방법-사람, 그리스

도, 믿음, 세계, 성경, 종교, 삶 등 모든 것들을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

님의 관점(God’s Perspective)에서 파악하고자 애쓰는 방법에 있다”고 한 

것은 개혁주의의 본질을 하나님의 관점 곧 하나님의 자기 세계관에서 찾

고 있습니다. 칼빈주의나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과 세상을 바

라보는 시각입니다(life–view, world–view). 그래서 개혁주의는 그 이념

이 하나님 자신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의 주권(Sovereign  of God)사상을 

모든 것의 불변하는 가치로 둡니다. 개혁주의는 언약신학에 그 근거를 두

고 개혁주의의 근본 원리는 성경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보다 성경적으로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Reformanda)는 것을 강조합니다.

“개혁신학의 전망”이라는 책을 쓴 합동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김재성 

교수에 의하면 “개혁신학에 바탕을 둔 한국 장로교회의 뿌리를 찾아 올라

가 보면 일찍이 평양신학교를 세워 구한말에 목사를 배출한 서양선교사

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 평양신학교를 만든 마포삼열(Samuel Moffett)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가장 경건한 칼빈주의 신학을 공

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선교사들의 신앙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에서 온 청교도들과  16세기 종교개혁자들로 이어지는 광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개혁주의와 칼빈주의는 동의어...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모든 것의 불변가치로 여겨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영원을 잃어버린 죄인

성경의 첫 부분은 인간의 본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나머지

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인간

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회복의 길

을 말한다. 아니, 회복의 길로 오

라고 외친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

자가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

의 길로 강권적으로 초청하신다. 

이처럼 성경은 회복의 책이고, 회

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이다. 성경의 끝은 회복된 자들의 

삶을 보여 준다. 영원한 삶이다. 

인간의 회복을 말할 때, 잃어버

렸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처럼 성

경적인 인간관은 인간을 잃어버

린 존재로 보는 것이다.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기도 하다. 병든 

자로 보기도 한다. 병이 있어 건

강하게 살지를 못하고 환자의 모

습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임

을 설명한다. 이를 성경은 죄인이

라고 부른다. 의인은 없다. 한 명

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

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 때문

에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

나님 없이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

은 인간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현재적 인간의 

모습은 잃어버린 자요, 병든 자요, 

죄인인 것이다. 한마디로 회복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

잃어버린 인간의 본래 모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성경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죄인이 의

인될 수 없음을 말한다. 수련으로 

혹은 교육으로 어느 정도 변화는 

가져올 수 있으나, 본질의 변화와 

본질로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인

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데 어떻게 회복을 말하겠는가? 잃

어버린 인간의 가장 큰 저주는 자

신이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알

지 못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잃어버린 인간이 어떻

게 회복되는 가를 말씀한다. 창세

기 처음 부분에서, 인간의 본래 

모습을 본다. 피조물이다.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인간

의 본질을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무

엇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음

을 알아야 한다. 이를 통해 인간

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

임을 규정한다. 이것이 가장 놀라

운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러나 

여기에 참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존재 의미와 기쁨이 있다. 

회복된 인생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의 형상대로 지었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이시

기에 얼굴이나 몸을 닮았다는 말

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

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

을 가졌다는 것이며, 인간도 영적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영이신 하

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

의 뜻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

지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알며 무엇보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 이를 하나님

과 동행한다, 교제한다고 성경은 

말한다.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

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고, 행복이다. 이를 성경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표현하

며, 이 때 인생은 무엇을 해도 형

통하다고 말한다. 

하나님과의 교제관계 회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제의 형

통이 죄로 인해 파괴되었다. 죄로 

인해 교제관계가 깨어진 것이다.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적으로 붙잡지 않음이었다. 하나

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것

이다. 그의 말씀하신 바를 변개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이것이 

죄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따름이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이는 하나

님과의 교제를 잃어 버렸다는 뜻

이다.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렸다. 

죄의 삯은 사망임을 증명한다. 또

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

린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

어버린 사람을 육체가 되었다고 

한다. 에베소서에서는 아예 죄 아

래 죽었다고 말한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

난 인간의 모습이 창세기 4장에 

나온다. 쫓겨났으되, 그것으로 끝

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예배이다. 이는 무엇을 

말해 주는가? 범죄한 인간에게 임

한 하나님의 인자(Unfailing 

Love)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

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

오는 길 교제의 길을 열어 놓이신 

것이다. 이 후로 성경은 줄기차게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 놓으

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

친다. 이처럼 상실된 인간의 회복

을 말할 때, 예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 앞

에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과 교제

를 나누는 것이며, 상실된 인생의 

회복의 도구이다. 

      
예배와 영원한 안식의 실패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중요

한 것을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열납하시

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특히 하나님께서 가인

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것이다. 같은 제사를 드리

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

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

으신다.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

기에 합당하면 받으시고, 하나님

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며 받지 

않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합

당하게 나오는 길을 말했고 아벨

은 이를 따랐다. 그러나 가인은 

똑같이 하지 않았다. 비슷했을 뿐

이다. 비슷하게는 했으나 하나님

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

이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하

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 놓으셨

다. 예배의 영광이다. 그러나 하나

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

야 하나님이 받으심을 기억해야 

한다. 인간 편에서 보면, 그런 예

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것이 신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이기도하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

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가인과 아벨을 통해 처음부터, 

성공한 예배와 실패한 예배를 본

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예배를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되는 것을 본다. 아벨은 

예배를 잘 드려, 죽었어도 믿음으

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가인은 예

배를 실패하여 영원한 안식을 잃

은 방랑자(restless wanderer)가 

되었다. 참된 예배자의 승리가 자

신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민족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다. 

세상에 대한 승리는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자

예배의 승리를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

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방종하며 행하지 아니하

고,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를 가진

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것

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에게는 기본적인 예를 갖출 것이

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

는 사람은 성도간의 교제에도 긴

장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의식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가르쳐

질 수 있을까? 제한된 영역이다. 

정말 온전히 그 영혼의 중심을 변

화시키고 바꾸어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

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

는 교회 앞에서 몸을 추스릴 것이

다. 교회 앞에서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며 살 것이다. 교회 앞에서 

절제할 것이다. 

자식보다 어린 신학생에 대해

서도 그 언어의 사용을 주의하는 

장로님을 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렵게 사는 사람이다. 그들은 예

배에 성공하는 것을 가장 귀히 여

기는 복된 존재들이다. 그리하여 

그 예배의 영광이 그의 삶을 경건

하게 이끌어가는 것이며 세상에

서도 영적인 힘을 잃지 않고 승리

하게 된다.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허용된 것을 본다. 인

생은 약하다. 구별되이 가르쳐야 

분별력 있게 승리할 수 있다. 미

국의 가스펠 가수라는 사람들을 

보면 귀에 여덟 개의 장식품을 박

아놓고, 옷 입는 것도 엉터리임을 

보게 된다. 

한국에서는 어느 특정 교단에

서 안수 받은 목사가 트롯트 개사

곡으로 찬양을 만들어 세상 춤을 

흉내 내면서 집회하는 것을 본다. 

이 노래가 유행인지 어느 교회 구

역발표회를 보면 이것을 카피해

서 목회자들이 팀을 맞춰 트로트

풍에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

는 데 심장이 답답하다. 한국의 

어느 유명기도원의 철야 집회 영

상을 보라, 2세들에게 성전에서 

망나니 춤을 추도록 부추기는 것

을 본다. 

사단마귀는 교회와 세상의 구

별을 없게 한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구별되어야 한다. 말씀과 예배로 

거룩함을 우선순위에 정립해야 

한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같이 밥 먹고 영화보고 놀아주고 

반바지 입고 설교하고 어깨동무

한다고 성도들이 거룩함으로 변

화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오직 

말씀과 기도, 온전한 예배와 교회

생활의 구별과 회복을 통해 교회

가 교회다워지며 영적인 힘을 회

복하게 될 때, 마침내 세상을 이

기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

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예배의 승리자

세상을 한번 이겨보고자 자신

을 아무리 분석하고 분해 조립해

보아도 답이 없음을 안다. 인생은 

그 내면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못

한다. 그런 내면을 아무리 살펴보

고 좋아해본들 답이 없다. 하나님

의 눈으로 자신을 새롭게 해석해

야 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은혜가운데 

확인할 때, 세상 앞에서도 강해진

다. 무엇보다 먼저 예배의 승리자

가 되어야 한다. 거기서 깊이 하

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를 만나

야 한다. 그 깊은 만남이 자신을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 단절된 인생은 오직 하나님 앞

에 설 때만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다. 예배에 승리자가 세상을 이

길만한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

을 살아라. 죽기 살기로 예배 우선

순위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라. 세

상을 이기는 강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상실된 인생, 회복의 도구

세상을 이기는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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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서 부 

브루 족

은 태국 

국경 부

근에 거

주 하 는 

반면 동

부 브루

족은 라

오스와 베

트남의 국경 부근에 거주한다. 이 

두 종족은 같은 언어(브루어)를 사

용하기는 하지만 서로 의사소통은 

되지 않는다. 실제 때때로 같은 마

을 안에서도 서로간의 방언이 매

우 다른 경우도 있다. 브루어는 

몬-크메르(Mon-Khmer) 언어군

의 카투어(Katuic)계에 속하는 언

어다. 일부 브루족 사람들은 자신

의 모국어(브루어)와 라오스어를 

둘 다 사용한다.

브루족은 오늘날의 태국, 캄보디

아, 라오스, 베트남 남부에까지 이

르는 지역을 다스렸던 대(大) 크메

르 제국의 후예들이다. 9-13세기

에 흥왕했던 크메르 왕국은 타이족

과 베트남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점차 그 세력이 쇠하게 되었고, 약 

400년전 타이어를 사용하는 종족

들이 라오스 북부의 비옥한 땅에

서 브루족을 남쪽으로 몰아냈다.

근대를 거치면서 라오스는 수많

은 전쟁과 침략으로 얼룩진 땅이 

됐고, 주변 강국들 즉 중국, 러시

아, 베트남이 경쟁적으로 라오스에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고

자 했다. 이런 혼란한 정치 상황과 

반복되는 전쟁, 식민 역사로 브루

족의 전통 생활양식이 파괴됐다.

삶의 모습

브루족 대부분의 사람들은 쌀

(wet-rice)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다. 관개(灌漑)기법을 이용한 계단

식 논에 "베어버리고 태우는(slash 

and burn-화전농법)" 자신들의 전

통적인 농사법 대신, 점차 라오인

들로부터 배운 농업기술을 활용하

게 됐다. 농부들은 주로 물소나 황

소가 끄는 쟁기로 땅을 고르며, 아

주 적은 수의 농부들만이 현대적 

농기구를 사용한다. 산악지역이나 

고지대에 사는 대다수의 브루족들

은 아직도 "화전농법" 방식으로 농

사를 짓는다. 모자란 가계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브루족들은 사냥을 

하거나 물고기를 잡기도 한다. 또 

일부는 상인적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브루(BRU)"라는 단어는 문자적

으로 "산"을 의미한다. 아마도 브루

족 거주지역의 지리적 위치 때문

에 브루족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 같다. 대부분 브루족의 마을은 

강과 시내의 언덕(둑, 제방)을 따라 

위치한다. 촌락의 형태를 보면 가

장 중앙에 위치한 "공동가옥

(community house)"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다른 집들이 원형을 그

리며 자리 잡고 있다. 대말 위에 지

어지는 각 집들(고상식 가옥)은 확

대가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 방

은 손님을 맞는 데 사용되며, 동시

에 우상숭배를 위한 사당의 역할

을 한다. 집집마다 화롯불이 있어 

식사를 준비에 사용한다.

대부분의 브루족 사람들은 라오

인들의 생활양식을 받아들였다. 예

를 들면 옷이나 문화, 사회조직과 

같은 것들이 라오인들과 매우 흡

사하다. 단지 브루족 여성들이 머

리에 착용하는 전통적 하얀색 스

카프 같은 몇몇 특징들만이 유지

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오늘날 

브루족에게 직물, 의류, 담요, 모기

장 등 생필품들을 공급하고 있다.

브루족은 자치 운영이 되긴 하

지만 한 골짜기에 제한된 소규모 

촌락을 형성해서 생활한다. 각 촌

락은 "차오 무옹(chao muong)"이

나 군주의 통제를 받는데, 일반 부

족민들은 이들에게 세금을 낸다. 

브루족이 라오스의 국민들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대표자들을 가진 경우는 

아주 극소수다. 브루족 사회에서는 

최고 연장자인 남성이 촌락의 대

표가 돼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모든 결혼은 일부

일처제로 지켜지며 모든 가족들은 

가정에서 최고 연장자인 남성의 

권위 아래에 복종한다.

브루족의 민속 예술과 문학은 매

우 잘 발달돼있다. 또 다양한 악기

들이 있는데, 솜씨 있게 잘 다룬다. 

악 기 연 주 가  노 래 와  이 야 기

(narrative readings)와 함께 어우

러지기도 한다.

신앙

사실상 모든 브루족 사람들은 자

신들의 전통적 종교의식을 행하는 

토속신앙을 지킨다. "조상 숭배"(

죽은 선조들에게 성공, 삶의 지혜

와 보호 등을 구함)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모든 씨족들에게는 공동 

제단이 있는데, 여기에 생쌀, 물, 

깨진 사발 등을 놓아 죽은 조상들

을 대접한다. 만약 선조들을 제대

로 모시지 못하면 질병이 일어난

다고 여긴다. 브루족은 또한 자연 

속에 깃든 여러 가지 신들을 믿으

며, 각 촌락마다 특정한 "수호 신"

이 있다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 브루족이 살고 있는 지역

은 베트남전 기간 동안 미국 전투

기들이 투하한 지뢰와 폭탄이 무

작위로 흩뿌려져 있는 곳이다. 따

라서 마을 사람들이 들판이나 밭

에 나가 일하다가 사망하거나 부

상당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한다. 

농부들은 괭이질을 하는데, 폭탄이 

괭이에 걸려 폭발하게 되면 근처

에 있던 사람들이 부상을 입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게 된다. 또

한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들이 일

하는 동안 들에서 뛰어 놀다가 심

각하게 부상을 입곤 한다.

라오스 폭탄제거 프로그램을 시

행하고 있지만 그 손길이 브루족

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허나 이동 교육팀이 이런 

외진 지역까지 방문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폭탄 문제에 대한 바

른 인식과 폭탄제거 기술을 가르

쳐주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들에서 일할 때

마다 항상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

는 폭탄의 위협으로부터 신의 보

호하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들

은 또한 폭탄제거 방법에 더 많은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의

료 원조 특히 인공보철(의족 등)과 

물리치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마도 이러한 의료적 

필요들을 접촉점으로 삼아 이들에

게 다가갈 수 있는 전문적인 기독

교 의사 선교사들의 활동이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라오스의 브루(Bru)

www.chpress.net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텍사스 화장실법, 주의회서 시한 지나 폐기

대표적인 성수소

자(LGBT) 차별법이

라는 논란을 불러온 

미국 텍사스 주(州)

의 이른바 '화장실법

(bathroom bill)'이 

주 의회에서 논의되

다 처리 시한을 넘겨 폐기됐다.

CNN은 16일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 지사와 댄 패트

릭 부지사가 적극적으로 입법 추진한 '상원 법안 3'이 

주 하원에서 공화당 내 의견 양분으로 처리되지 못하

고 공전되다 시한인 전날 자정이 지나 자동 폐기됐다

고 했다.

대표적으로 조 스트라우스 주 하원의장이 반대한 것

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텍사스 주 공립 고교에서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을 사용할 때 학생이 자신의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별에 따라 위생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

용을 담고 있다.

텍사스에 앞서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비슷한 내용의 

화장실법을 통과시켰다가 역풍을 맞아 최근 법률을 

재개정한 적이 있다.

텍사스 주에서도 화장실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자, 

텍사스 소재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일제

히 반기를 들었다. AT&T의 랜덜 스티븐슨과 아메리

칸항공의 더그 파커, 사우스웨스트항공의 게리 켈리,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의 리처드 템플턴 등 텍사스 기

업인들은 "화장실법 입법이 텍사스로의 인재 유치를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애벗 지사에게 반대 서한

을 보냈다.

또 화장실법이 텍사스 주 관광객 유치에 저해 요인

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의 조디 윈터호프 부회

장은 "많은 반대 목소리가 있었기에 이번 입법이 좌초

한 것"이라며 "텍사스는 운 좋게도 차별을 지향하는 

목소리보다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화장실법 입법을 주창해온 의원들은 성 정

체성을 중시하는 화장실 사용 관행이 여성과 아동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화장실법 입법을 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9년만의 개기일식 미 대륙 열광

"달이 태양을 덮고 

있 습 니 다 ( M o o n 

blots Sun)." 미국 대

륙 전역이 흥분의 도

가니에 휩싸였다.

'태양계의 슈퍼볼'

로 불린 99년 만의 

개 기 일 식 ( 皆 旣 日

蝕 · t o t a l  s o l a r 

eclipse)이 21일 오전 10시 15분(미 태평양시간·한국

시간 22일 새벽 2시 15분) 미 서부 태평양 연안 오리

건 주(州)부터 시작됐다.

상주인구 6천200명의 시골 마을 마드리스에는 10만

여 명의 인파가 몰려 천체의 신비가 만들어낸 우주 쇼

를 지켜봤다.

CNN, ABC, NBC, CBS 등 미국 주요 방송과 미 항공

우주국(NASA)은 생중계로 '세기의 일식'을 전했다.

AP통신은 "1918년 이후 99년 만에 대륙의 해안에서 

해안으로 이어진 개기일식이 96-113㎞의 넓이로 미 

대륙을 관통했다"며 "이번 개기일식은 역사상 가장 많

이 관측된, 그리고 가장 많이 촬영된 천체 현상으로 기

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기일식 현장에 나온 오리건 과학산업박물관의 짐 

토트 관장은 "쇼가 막 시작됐다. 오늘은 위대한 날"이

라고 말했다.

와이오밍 주에서 개기일식을 관측한 천문학자 마이

크 오리어리는 "여태껏 볼 수 없었던, 앞으로도 보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일식은 태평양 시간으로 오전 10시 15분이 막 

지나자 오리건 주 마드리스 등 주요 관측 지역에서 달

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면서 시작됐다.

주변에 어둠이 깔리면서 관측 지역에 몰린 인파에

서 잇달아 탄성이 쏟아져 나왔다. NASA의 알렉스 영

은 "인간의 달 착륙과 비견될 만한 장면이었다"고 말

했다.

이번 일식은 14개 주를 관통하며 4천200㎞에 걸쳐 

1시간 33분 동안 이어졌다. 오리건 주 링컨시티부터 

와이오밍 주 캐스퍼, 일리노이 주 카본데일, 테네시 주 

내슈빌을 지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에는 동부

시간으로 2시 47분에 개기일식을 관측했다.

사우스일리노이 주의 쇼니 국유림이 가장 오랜 시

간인 2분 44초 동안 개기일식이 관측됐다.

미 대륙을 관통하는 개기일식은 2045년 예정돼 있

지만, 이번처럼 북서부에서 남동부로 대륙을 대각선으

로 완전히 관통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기일식이란 우주 공간의 궤도 선상에서 태양-달-

지구 순으로 늘어서면서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천체 현상을 말한다.

달이 지구를 공전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매달 일

식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지구가 태양을 도는 궤도

인 황도와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궤도인 백도의 각도

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부분일식은 자주 일어나지만, 

개기일식은 통상 2년마다 한 번씩 찾아온다.

개기일식은 대부분 대양에서 관측되며 대륙에서 볼 

기회는 흔치 않다. 특히 북미처럼 큰 대륙 전역을 관통

하며 개기일식이 펼쳐지는 것은 수십 년에 한 번씩 일

어난다.

미 전역을 관통하는 개기일식이 관측된 것은 1918

년 6월 8일 워싱턴 주에서 플로리다 주까지 나타난 개

기일식 이후 무려 99년 만의 일이다. 가장 최근에는 

1979년에 부분적으로 미국 태평양 연안 북서부에서 

개기일식이 관측된 적이 있다.

텍사스대, 남부연합 동상 4개 밤새 철거

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 유혈사태 

이후 미 전역에서 백

인우월주의를 상징하

는  남 부 연 합

(Confederate) 기념

물 철거 바람이 부는 

가운데 미 텍사스대학이 주요 대학 중 처음으로 캠퍼

스 내 남부연합 동상 4개를 전격 철거했다.

2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대는 전날 늦게 내

려진 그레고리 펜브스 총장의 결정에 따라 이날 새벽 

오스틴 캠퍼스 내 메인 몰에 세워진 남부연합 장군 로

버트 E.리와 앨버트 시드니 존슨, 존 레이건, 텍사스 전 

지사 제임스 스티븐 호그의 동상을 모두 철거해 교내 

브리스코센터로 옮겼다.

밤새 진행된 철거 작업은 삼엄한 분위기에서 진행

됐으며 학생과 교직원 수십 명이 현장을 지켰다. 만일

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이 출동했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앞서 펜브스 총장은 "버지니아에서 목격한 소름 끼

치는 증오로 남부연합 동상이 현대 백인우월주의와 

네오나치즘의 상징이 됐다는 점은 확실해졌다"고 철

거 이유를 밝혔다.

현장에는 남부연합 상징 철거에 반대하는 학생도 있

었다.

마크 피터슨(22)은 AP통신에 "유럽에서 건너와 이 

나라를 건설한 선조의 역사, 우리 역사를 지우려는 시

도를 증오한다. 그건 우리의 신조를 불태우는 것"이라

고 항의했다.

반대로 철거를 주장한 마이크 로우(37)는 "역사를 

지운다는 명분은 허점투성이"라며 "이 동상은 그저 

흑인 생명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백인 우월성을 상징

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샬러츠빌 사태 이후 미국 내 각지에서 남부연합 

기념물이 철거되거나 훼손되고 있다. 더럼카운티에

서는 동상의 목에 밧줄을 걸어 넘어트렸고 볼티모어

에서도 밤새 상징물 4개가 트럭에 실려 갔다.

미 주요 대학 가운데 듀크대학도 이미 낙서로 훼

손된 캠퍼스 내 로버트 E.리 장군 동상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뉴욕시 공립교생 10만명, '주거불안 홈리스'

지난 2015-2016

년 학기 기준으로 

미국 뉴욕시의 초·

중 공립학교 학생

들 가운데 10만 명

이 주거가 불안한 '

홈리스(homeless)'

로 조사됐다고 미

국 뉴욕타임스(NYT)가 16 관련 기관의 보고서를 인

용해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어린이·빈곤·홈리스 인스티튜트'

는 렌트비 상승과 연방 및 주 정부의 지원감축, 주 정

부의 렌트지원 프로그램 종료 등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같이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시적으로라도 보호소나 차량, 모텔 등 임시 주거

지에 거주하거나 친척, 친구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에도 '홈리스'로 분류됐다. 같은 기간 보호소에 거주

하는 학생은 3만3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관은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면 어느 시점에서

는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7명 가운데 1명이 초등학

교에 다니는 기간 홈리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나 쇼아모아 정책 책임연구원은 "모든 학교 교

실에서 2-3명이 홈리스"라고 말했다. 홈리스 학생들

은 1년에 평균 2번의 전학을 하고, 홈리스 초등학생

들은 1년 전체 출석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88일간을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퇴할 가능성, 학습 

부진에 따라 특별 수업을 받아야 할 가능성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홈리스 3-8년 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숙련도는 동료 학생들보다 20포인트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진핑 정권 기독교탄압, 문화혁명 이래 최악”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출범 이후 중

국 정부의 종교탄

압이 더 심해지고 

있으며, 갈수록 교

세가 커지는 기독

교에 대한 박해 수

위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反)중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의 설립자 밥 푸

(중국명 푸시추·49) 목사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순교자의소리 본부에서 중국정부의 종교탄압에 

대한 현황을 발표했다. 28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강

연 및 토론회도 갖는다. 

이에 앞서 17일 국민일보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는 “중국 정부의 교회와 기독교인 탄압이 1960-70

년대 문화대혁명 이래 최악”이라며 한국교회의 기도

와 관심을 요청했다.  

푸 목사는 편지에서 “중국은 ‘기독교의 중국화, 중

국적 특징을 가진 기독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 

전역의 도시에서 교회와 십자가 파괴 사건이 발생하

고 있다”고 밝혔다. ‘기독교의 중국화’란 중국 정부가 

기독교 관리 및 통제를 주도한다는 의미의 용어다. 

핍박사례는 2015년 643건에서 지난해 762건으로 

20.2% 증가했다. 신앙을 이유로 구금된 사람은 

147.6% 늘었고, 이 중엔 1800여명의 교회 지도자가 

포함됐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했고 교회재산은 몰수됐

다. 학교에서의 종교활동을 금지했으며 신앙이 있는 

교직원과 학생은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 사례로 2015년 8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저장(浙

江)성에서 2000여개 교회의 십자가가 철거되는 사

건이 발생했다. 푸 목사는 “저장성 정부가 건축법 위

반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워 교회 십자가를 강

제로 떼어냈다”며 “교회가 공산당의 권위를 무너뜨

리려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적시했다. 

푸 목사는 20세기 초반 아편에 찌들었던 한 중국

인이 기독교를 접한 뒤 회심해 위대한 사상가가 된 

책을 읽고 기독교인이 됐다. 이후 지하교회를 만들

어 성경모임을 계속했다. 1996년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안에 체포돼 수개월의 징역형과 가택연금

형에 처해진 그는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아내가 

강제낙태를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미국으로 망명

했다. 

이후 신학을 공부해 목회자가 됐고 6년 만인 2002

년 텍사스주에서 ‘차이나에이드’를 설립했다. 

중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현재 기독교인은 2800

만명이다. 정부가 공인한 삼자(三自)교회에 등록된 

교인 수다. 여기에 공인받지 못한 ‘지하교회’(일명 가

정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합칠 경우 1억명(인구의 

7%)을 넘는다. 

네덜란드서 예수 조각상 도난·훼손 잇따라

최근 들어 네덜란

드에서는 귀금속으

로 제작된 십자가 위

의 예수 조각상을 훔

쳐 가거나 이를 훼손

하는 사건이 늘고 있

어 가톨릭계가 예수 조각상을 플라스틱 모조품으로 

대체할 것을 긴급 권고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7일 

전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남동부 림뷔르

흐주에 있는 도시인 루르몬트의 가톨릭 교구는 산하 

성당과 시 당국, 개인들에게 십자가 위의 예수 조각

상을 플라스틱 모조품으로 대체할 것을 조언했다.

이 같은 권고는 작년에 도난당하거나 반달리즘에 

훼손된 예수 조각상과 성모마리아 조각상이 증가함

에 따라 이들 조각상을 도난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

기 위한 차원이라고 교구 측은 설명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조각상 중에는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절도범들의 '표적'

이 된다는 것이다.

교구 측은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예수상이 아직도 

여러 곳에 걸려 있다"면서 "당분간 예수 조각상을 플

라스틱 모형으로 교체해두면 도난의 표적이 될 가능

성이 덜할 것"이라고 밝혔다.

터키, 쿠르드계 독립투표에 잇단 경고음

터키가 연일 이라

크 쿠르드자치정부

의 독립 '국민투표'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

였다.

메블뤼트 차우쇼

을루 터키 외교장관

은 16일 국영 TRT하베르TV와 인터뷰에서 "숱한 어

려움을 겪은 그 나라(이라크)에서 (쿠르드자치정부) 

독립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우쇼을루 장관은 이어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

지만, 내전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터키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베키르 보즈다으 부

총리도 앞서 15일 쿠르드자치정부의 국민투표가 이

라크 헌법에 어긋나며 지역 안정을 훼손한다고 비판

했다.

또 같은 날 앙카라에서 열린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군 총사령관(대장)과 이란군 합참의장인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소장의 회담에서도 쿠르드자치정부 

국민투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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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목사가 사임하면서 나성

한인장로교회는 차기 목사의 조건

을 제시했다. 한국에서 목사 안수

를 받은 분, 예배당 건축을 경험한 

분, 미국에서 신학공부를 한 분 그

리고 젊은 분 등 네 가지였다. 

당시 본 교회 당회장이었던 나

성노회 총무 그렌 W. 무어 목사는 

나성에 거주하는 윤산은 선교사를 

만나 본 교회 차기 목사 청빙을 의

논하였다. 윤산은 선교사는 1905

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

한 조지 S. 맥퀸 선교사로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1935년 겨울

에 도미했다. 그는 김성락 목사를 

추천하였다. 이에 본 교회는 1936

년 12월에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김 목사의 청빙을 결정한다.

김성락 목사는 1903년 4월 26일 

평양에서 김선두 목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평양 숭덕학교 보

통 고등과를 나와 숭실 중학과 숭

실 대학을 거쳐 평양 신학교를 졸

업하였다. 성경학교에서 가르치던 

중 그는 아내를 한국에 두고 1927

년 도미하여 팍 대학과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1933년 10

월 철학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했다.  

김성락 목사는 귀국한 그 달에 평

양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

친이 목회하던 신암교회를 섬겼는

데 1935년에 예배당을 신축하였

다. 그는 목회 이외에도 숭실대학

에서 교목과 교수를 역임했고, 평

양 여자성경학교에서도 교편을 잡

았다. 그런데 그는 신사참배거부로 

교수직에서 물러나 교회만 돌보며 

수난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나

성한인장로교회의 청빙을 하나님

의 부르심으로 믿고 즉시 수락했

다. 

1937년 1월 김성락 목사는 사모 

윤종옥과 운국, 형국, 리국 그리고 

두 달된 정숙 등 4명 자녀와 함께 

평양을 떠나 그 해 2월에 나성에 

도착한다. 첫 번째 도미가 유학을 

목적했다면 두 번째 도미는 선교

가 목적이었다. 나성한인장로교회

에 부임한 그의 첫 주일 예배의 설

교 제목은 ‘십자가의 도’였다. 이는 

본 교회의 나아갈 목표였고, 그의 

선교의 목적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김성락 목사의 당면 과

제는 예배당 건축이었다. 본 교회

는 기존의 구입한 대지 옆의 또 다

른 대지를 1,700불로 구입하고 건

축비 15,000불을 책정했을 때 교

인들은 50불 혹은 100불을 건축 

헌금으로 정성껏 드렸다. 김 목사

가 백인교회를 76회나 순방하며 

보조를 호소했을 때 버몬트 54가

의 백인교회는 500불을 헌금했고, 

임마누엘장로교회의 쿠터 웰러 부

인은 3,000불을, 밀톤 스트웟 부인

은 2,000불을 헌금했다. 1937년 11

월 28일 추수감사주일에 개토식을 

한 후 다음 해 4월 16일 부활주일

에 입당하여 감격스러운 첫 예배

를 드렸고, 그 해 5월 4일에 헌당

식을 엄숙하게 거행했다. 

김성락 목사는 자립하는 교회를 

추진했다. 본 교회는 노회 분담금 

15불을 감당하였고, 1939년 2월 

본 교회 재정 독립을 결정하고 4월

부터 헌금의 1/10을 기본 적립금

으로 예치하기로 가결했다.

이즈음 본 교회 교인 100여명은 

나성 카운티 내에 거주하는 700명 

이상의 동포 중 불신 영혼을 전도

하기로 한다. 우선 1939년 11월에 

춘추 심방을 결정하고 목사와 장

로가 교인 심방을 시작했다. 1940

년 5월에는 일주일 동안 ‘전도 특

별기도회’를 실시하였고, 1942년 3

월에는 먼 구역에 권찰 1인을 두기

로 가결하고 목사와 함께 권찰이 

심방하여 교회 부흥을 꾀했다.

또한 김성락 목사는 예배와 성

경공부를 위한 교회 조직에 앞장

섰다. 1937년에 장년반, 청년반, 소

년반 그리고 유년반 등 4개 주일학

교를 조직하고, 주일 예배 후 성경

공부를 실시했다. 한국 교회의 부

흥의 비결이 바로 사경회에 있었

기 때문이었다. 1938년 추수감사

절을 기하여 유학생 남녀 18명을 

중심으로 성가대를 조직하고 예배

를 도왔다. 1941년 3월 한 달간 내

한선교사 빅터 W. 피터스 목사를 

초빙하여 매주 오전 11시, 오후 3

시 그리고 오후 7시 반에 사경회를 

실시했다. 1943년 5월에 하기아동

성경학교를 개최하였고 이후 매년 

하기아동성경학교를 진행했다. 

1949년 2월에 청년회를 조직하고, 

월 셋째 주일 예배는 영어로 청년 

주일로 지켰다. 그 해 3월 중고등

학생을 중심으로 조직한 ‘소년회’

는 교회의 앞날을 짊어질 열쇠와 

같은 학생이라 하여 ‘키 클럽’이라 

불렀고, 성경공부와 더불어 운동에 

치중하여 ‘코리아 타이거’ 농구팀

을 조직했다. 1951년 7월에는 종

교 교육부를 설치하여 교회의 모

든 기독교 교육을 관장하고 교회

발전을 목적하고 애나 루 그리어 

전 내한 여자선교사를 임명했다. 

1956년 1월 세 주일학교 교실 그

리고 영아실을 갖춘 교육관 건축

을 계획하였다. 이는 그가 목사가 

사임한 후인 1959년 3월 봉헌식을 

거행하여 기독교 교육의 장을 넓

혔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김레스

터 목사를 배출한다.

김성락 목사는 전도와 선교에도 

박차를 가했다. 1938년 5월, 77세

의 마포삼열 박사 부부를 초청하

여 40여 년간 전 생애를 조선에 바

친 그의 선교 사역을 축하하고 해

외 선교를 고취시켰다. 

1940년 5월, ‘장로교 부인 전도

회’를 설립하고, 회장에 이화목을, 

고문에 그리어 여선교사가 섬겼고, 

회비는 매월 25센트로 입회금은 

50센트였다. 그 해 1월에는 고국 

재해를 돕는 구제금을 보냈고, 그 

해 12월에는 중국 청도 신학생에

게 10불의 장학금을 우송했으며, 

다음해 7월에는 상해 한인 기독교

회에 예배당 구입을 위한 보조금

을 보냈다. 1946년 9월, 재내한 하

는 호에이스 볼키엘 선교사 부부

의 전별회를 마련하고 해외선교를 

교육했다. 그 해 6개월간 한국에서 

휴가를 가진 김 목사는 도미 후 그

해 말 한국구제위원회를 조직했다. 

1947년 1월, 한인 동포에게 따뜻

한 마음을 나눈 메리 스트윗 부인

의 75회 생신 잔치를 거행하면서 

내지 선교 정신을 함양했다. 1948

년 2월, 중국의 방지일 선교사에게 

100불을 보조했고, 그 해 5월 서울 

영락교회 고아원인 보린원의 건축

비로 1천불을 헌금했다. 1949년에

는 청년부가 봉사회를 조직하였다. 

1953년 대구 근방의 노곡동 교회

에 임종숙 전도사를 파송하고 

1959년 자립할 때까지 보조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인 

중심의 군대가 조직되자 김성락 

목사는 군목이 되었다. 이 전쟁에

서 이원규 등 교회 청년 7명이 전

사했다. 1944년 추수 감사절을 맞

이해 중국 중경에서 전쟁으로 고

생하는 동포들에게 구제헌금을 보

내기로 결정했다. 6.25사변이 일어

나자 데이빗김 등 6명이 입대했다. 

청년부인봉사회는 피난민을 위해 

의류와 식량을 수집하였고, 한국 

구제위원회와 연합하여 미국사회

에 들어가 구제모금운동을 전개하

여 여전도회는 수집한 의류를 손

질하고, 남자교인들은 미국 군함 

편으로 이들을 한국으로 보냈다. 

그리고 ‘한국고아 후원금함’을 만

들어 모금한 169불 50센트를 1952

년 1월에 보냈고, 고아 다섯 명을 

맡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전쟁미망

인과 가족이 기숙하는 ‘다비다 모

자원’에 재봉기 한 대를 보냈다. 

1957년 5월 김성락 목사의 근속 

20주년 축하식이 성대히 거행한 

이듬해 6월, 김 목사는 나성한인장

로교회를 사면한다. 라성한인연합

장로교회 70년사는 “30대의 청년 

목사로 와서 50대의 초로기를 지

난 목사로서 교회를 떠난 것이다. 

그는 교회의 70년 역사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열매를 맺은 우리

의 목사요 또 친구였다”고 회고했

다.

1958년 9월 김성락 목사는 서울

에서 재건된 숭실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하여 1964년 11월까지 약 4년

간 재임했다. 그리고 도미한 그는 

1978년 2월에 미주장로회신학대

학교 초대학장으로 부임하였다. 

1986년 이후 그는 조국통일 북미

주협회 고문 등을 역임했다. 

1989년 8월 3일 김 목사는 미국 

나성의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

향년 86세)하여 장례식은 나성 선

한사마리아인교회에서 사회장으

로 치러졌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33. 김성락 목사(1903-1989)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김선두 목사 장남으로 1927년 도미, 1933년 Ph.D 받고 귀국

1937년 1월 나성한인장로교회 청빙받아 그해 11월 예배당 건축

1957년 근속 20주년에 퇴임, 서울 숭실대 학장으로 4년간 재직

태평양전쟁 땐 군목으로 종군•1978년 미주장신 초대학장 맡아

김성락 목사

나상한인장로교회 라성한인장로교회 김성락 목사 목회 20주년 근속 축하회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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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정에서 아내의 위치

청교도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과 아

이를 연결해주는 위치라고 말할 수 

있다. 청교도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갈 때 그녀의 생활은 남편

과 자녀들을 정상적인 상태로 인도하

는 일에 공헌하게 될 것으로 확신했

다. 성경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명

령은 먼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 “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

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

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

리 묌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

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

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

게 복종할찌니라”(엡5:22-24). 청교

도들에게 있어 아내는 하나님께서 정

해주신 권위나 힘에 겸손하고 슬기롭

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태

도임을 확신하였고 이를 따라서 자신

의 위치와 사명에 충실했다.

청교도에 있어 아내는 잠언 31장 

10-31절이 묘사하는 현숙한 아내였

다. 이는 성경에서 가장 완전하고 아

름다운 아내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아내는 유능하고 성실

하며 스스로 나서서 일한다. 또한 친

절하고 슬기로우며 신뢰성이 있고 쾌

활하며 근면하며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그런 아내는 자기의 지성

과 육체의 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선한 목적에 사용하며,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생활을 풍요하게 하며, 

손이 미치지 않는 가난하고도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기까지 하는 아름답

고 지혜로운 아내였다. 

3)부부관계

청교도들은 부부관계를 종속적이 

아닌 평등한 관계로 보았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존재의 의미를, 남편은 

아내로부터 행복을 취하기 때문이다. 

헨리 스미스(Henry Smith)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

이 묘사하고 있다: “아내는 남편의 갈

비뼈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불렀다. 또 발

로 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은 아내를 남편의 발아래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아내는 섬기는 일이 

본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돕는 

일이 그 본분이다. 만약 아내가 머리

가 되어도 안되고 발밑에 엎드려서도 

안된다면 남편은 아내를 어디에 두어

야 할까? 남편은 아내를 그의 가슴에 

두어야 한다. 남편의 가슴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의 가슴에 있는 것

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청교도들은 아내를 자신의 

심장과 같이 귀하게 간주함으로 부부

의 평등을 실현하고 가정의 질서를 세

우고자 하였다. 청교도들은 남편에게 

권한만 준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남편

의 의무를 다하라고 강조하였다. 남편

은 가정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

를 인격적으로 대하도록 요청함으로 

가정의 폭력을 방지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청교도들은 결혼을 인간에

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간주

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남편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룸으로(창2:24), 성경의 말씀

을 따라 원만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

였다. 

중세 때부터 내려오는 독신 우위 사

상에 반대하면서 결혼 제도의 우수성

을 주장하였고, 부부 생활이 단순한 

생육의 수단이 아니라, 상호 협력하여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관계로 

보았으며, 아내를 동역자와 친구로 대

해 여성의 권위를 신장하였고, 이로 

인해 남존 여비 시대를 성경적으로 

청산하고 새로운 가정 문화를 창출해 

내었다고 할 수 있다. 청교도들은 부

부가 서로 사랑하며 동거함으로 경건

한 가정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였다는데 대해 

기독교회의 가정의 부부들이 닮아야 

할 아름다운 모델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겠다.

4)가정의 붕괴인 이혼에 대해

청교도들은 부부가 근본적인 의무

를 서로 등한시 할 때 이혼을 허락함

으로 가정의 붕괴를 최소화하려고 하

였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결

혼을 약속한 상대가 간음이나 음행을 

한 것이 결혼 전에 발견될 때에는 결

백한 편이 그 약속을 깰 정당한 이유

가 된다. 결혼 후 간음 행위가 있을 경

우는 결백한 편이 법에 호소해서 이

혼하는 것이 합당하며, 이혼 후에는 

범법한 편을 죽은 자로 간주해서 다

른 사람과 결혼해도 합당하다고 하였

고, 부부 중 하나가 완강하게 가정을 

포기하려 하고 교회나 행정관리가 바

로 잡을 수 없을 때에 이혼이 가능하

다고 하였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장 5절, 25장 6절). 

이런 원리에 기초해서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이혼의 사유를 다음과 같

이 정하였다. ①결혼을 하였지만 성적

으로 불구인 것이 드러났을 경우 ②

결혼한 상대방이 이미 다른 사람과 

생활하고 있을 때 ③간음한 경우 ➃

근친결혼이었을 경우 ➄결혼 상대방

이 결혼 전에 한 쪽의 식구와 성 관계

를 가졌을 경우 ➅버림받고 3년 이상 

장기간 별거한 경우 ➆7년 이상 생사

를 모르는 경우에는 부부의 의무를 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혼을 청구

할 수 있게 하였다. 청교도들의 이혼

관은 신구약 성경을 요약한 신앙의 

내용을 따른 이혼관이라고 할 수 있

겠다.

5)부모의 위치-자녀들을 향한 부

모의 태도와 경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권위와 책임

의 테두리 안에서 가정의 체계를 세우

셨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주께서 명령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자

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

라”(골3:20). 

주님의 명령을 떠나 위대하고자 하

는 것은 가정의 기형을 산출할 뿐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온

전한 가정의 치료가 가능하다. 자녀들

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한

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방면에 

대해 엄격함과 온화함을 동시에 유지

하면서 자녀를 훈육하는 위치를 다음

과 같이 올바르고 확실하게 규정하였

다. 

가)자녀들이 불행에 이르지 않도

록 해야 한다

존 폴라벨(John Flavel)은 "부모는 

자식들의 모든 영적인 불행의 도구적

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첫째는 출생에 의해 둘째는 모방에 

의해서이다"라고 말했다. 

리차드 그린햄(Richard Greenham)

은 이에 덧붙여, "만약 자녀들의 학교

나 교회에서 복 받기를 바란다면 자녀

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부정이나 불경

건 또는 악행과 같은 타락의 실상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나 학교 교사가 아무리 선행과 

경건을 강조해도 소용이 없을 만큼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받는 해악이 

큰 것이다"라고 함으로 자녀들 대하

는 부모의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

하였다. 

존 플라벨은 “잘못 가르친 자식들

로 인해 가슴에 못을 박고 살았던 부

모가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얼마나 근

심거리가 되었으며 다윗은 암몬과 압

살롬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슬픔을 

당했던가”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경고

하였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교회가 중

심이 아니라 교회에 오기 전에 가정

에서 중심되어 자녀를 양육하되 모범

을 보임으로 양육하게 하였다는데 대

해 오늘의 기독교회 가정들에게 경종

을 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불순종을 징계해야 한다

토마스 폴러(Thomas Fuller)는 “자

녀들에게 매를 사용하지 않는 부모들

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을 매로 사

용하여 그 부모들을 대하지 않도록 

말이다”라고 하였고, 리차드 그린 햄

(Richard Greenham)은 “때로 부모들

은 자기들이 젊었을 때 부모에게 불순

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

제는 자기 자식들이 자기에게 불순종

하고 거역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

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부모가 회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가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범한 죄를 이제는 다

른 사람이 그에게 죄를 범하게 함으로

서 징계하신다”고 경고했다.

헨리 스미드(Henry Smith)은 “다

윗은 자식을 화살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까닭은 그들이 선하게 양육 받으

면 부모의 원수를 쏘는 화살이 되지

만, 잘못 양육 받으면 도리어 부모를 

쏘는 화살로 변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올바른 징계와 양육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존 플라벨(John Flavel)은 “만약 부

모들이 거룩한 행실로 자식을 가르치

는데 게을리 한다면 마귀가 그들을 

죄로 길들이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룩한 양육을 태만히 

하는 부모에게 경고하고 있다. 

존 플라벨은 “땅이 잘 경작되지 아

니하면 쉽게 잡초만 무성하게 되는 

것처럼, 만일 부모가 자식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는 쉽게 욕이나 

헛된 맹세나 거짓말을 배우게 될 것

이라”고 경고함으로 현대의 자녀교육

에 대해 방관적이 되기 쉽고 태만한 

기독교회의 가정에 자녀교육의 대안

을 제시하고 있다.
younsuklee@hotmail.com

아내를 자기 심장같이 여기는 부부평등 실현하고 가정질서 세워

‘자식은 화살’...방관 태만한 기독교회 가정에 자녀교육 대안 제시

청교도 신앙 (38)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청교도의 가정생활 

많은 질병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 빈도가 증가하

게 된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 성인병도 그렇지만 

복부에 생기는 대동맥류도 65세 이후부터 빈도가 급

격히 증가한다.

대학교수인 김모 씨는 우연히 정기 검진 중에 복부 

대동맥류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의사에게 들었다. 

지름은 3센티미터 정도로 작은 편이고 다른 장기로 가

는 혈관을 침범하지 않아서 당장 위험은 없지만 크기

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대동맥 초

음파를 해서 크기를 측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동맥

류는 일정 크기 이상 커지면 저절로 터질 수 있기 때

문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견도 

들었다. 이때부터 김 교수는 몸속에 마치 폭탄을 가지

고 사는 기분이었고 이럴 바에는 미리 수술하는 것이 

고민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생각에 병원을 찾아왔다. 

대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통과하는 인체에서 

가장 큰 혈관으로 대동맥을 통과한 혈액은 복강 내의 

장기들에 혈류를 공급하고 하지로 전달된다. 대동맥

류란 대동맥 벽이 약해져서 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면 심장으로부터 오는 압력

이 높아져 어느 순간에 터지게 된다. 동맥류가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융곽 내에 생기면 흉부대동맥류, 복부

에 생기면 복부 대동맥류라고 분류한다.

복부 대동맥류는 60세 이하에서는 거의 없지만 65

세 이상에서는 6-10퍼센트 비율로 발견된다. 주로 흡

연자에서 많이 나타나고 담배를 끊게 되면 그 위험이 

줄게 된다. 또 남자가 여자보다 5배가량 더 흔하고 관

상동맥이나 말초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 더 많다. 

60세 이상의 형제 중에 동맥류가 발견된 가족력이 있

다면 본인에게도 대동맥류가 발견될 확률이 높다.

대동맥류 치료의 일반 원칙은 수술이다. 문제는 수

술 자체가 대동맥전체를 인공혈관으로 교체하는 수술

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환자는 수술할 때 위험이 따

른다. 또 대동맥류는 터지지 않으면 큰 증상 없이 살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이 반드시 도움이 

되는 환자를 선정해야 한다. 수술이 필요한지를 결정

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대동맥류의 크기

와 자라는 속도다. 지름 3.5센티미터 이하의 작은 대동

맥류는 터질 염려가 거의 없지만 지름이 5.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6개월 동안 0.5센티미터 이상 커지면 수술

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로 지름 7센티미터 이상의 복

부 대동맥류가 5년 이내 터질 확률은 75퍼센트 정도

다

대동맥류 수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시술로 대동

맥 내 혈관 안에 스텐트라고 불리는 관을 집어넣어서 

비교적 간단히 치료하는 방법이 최근에 시행되고 있

지만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태다. 지금까지는 개

복수술의 위험이 아주 큰 환자 위주로 이 방법이 시술

되고 있다.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복부 대동맥류

65세 이후부터 빈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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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세기의 기도

대결을 하면서, 하나님 편도 아니

고 바알과 아세라 편도 아니고 중

간에 서서 눈치만 보고 있는 이스

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

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

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

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왕상

18:21)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도 중도는 없을까요? 깊이 한번 성

찰해 보려고 합니다. 

 

1. 하나님 앞에 중도는 없다.

중국의 유교의 경전에 4서3경이 

있습니다. 즉 4서는 논어, 맹자, 대

학, 중용이고, 3경은 시경, 서 경, 

역경입니다. 중용(中庸)이란 중요

한 철학사상이 있는데, “극단을 피

하여 지나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過不及) 중도의 길을 걸으라”

는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것

은 대단히 뜻 깊은 철학사상의 하

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유일

하신 하나님 앞에는 중도가 용납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

라. 네 마음을 다하고(all), 목숨을 

다하고(all), 힘을 다하여(all) 주 너

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

셨습니다(막12:29-30, 신6:4-5). 

전체가 아니면 전무(all or noth-

ing)라는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 1%라도 하나님이 아

닌 다른 신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100%, 모두

(All)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숭

배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영적

인 간음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

떤 다른 신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중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경배하고, 예배

해야 합니다. 

2. 구원에는 중도가 없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피조물 인간

의 몸을 입고 오시되, 성령으로 잉

태하셨으므로 죄 없는 깨끗한 피

를 가지신 분으로 십자가에서 대

속(Atonement)의 피를 쏟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

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대

속해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

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

으므로, 예수님 외에 다른 데도 구

원받을 길이 있다는 사람은 결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이로서는 구

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

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고 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고 직접 말

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아래 한 가

족’(One Family Under God)이라

며,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

도 구원이 있다는 타협과 인기에 

영합하는 종교다원, 종교통합주의

적인 목사들이 많다는 것이 너무

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

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으므

로 구원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3. 복음에는 중도가 없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거나,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

이 아니라, 율법도 지키고, 행함도 

있어야 구원 받는다고 하는 복음

에 중도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것은 큰 이단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도 지키고, 

행함도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고 바로 잡

기 위해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

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

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

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

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7-8),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

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

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

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라”(갈2:16)고 단호히 말씀하셨습

니다. 

복음도 믿고, 율법, 즉 행함도 있

어야 구원 받는다는 잘못된 교리

와 이단사설에 미혹되어서는 안됩

니다. 이는 저주 받을 일이요, 십자

가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jaekunlee00@hotmail.com

목회서신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연방국세청(IRS)과 연방수사국

(FBI) 및 LA 경찰국 등 36개 미 정

부기관들이 참여한 대규모 ‘제1회 

아태계 정부기관 취업박람회’가 18

일LA 시티 칼리지(LACC)에서 

1000여명의 한인 및 아시안 구직자

들이 뜨거운 구직열기를 보이며 성

황리에 열렸다. 

이날 정부기관 취업박람회에는 

연령 제한이 없는 정부기관 채용 

특성상 젊은 구직자들은 물론 

50-60대까지 구직자들까지 몰려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다. 

잡코리아 USA 산하 비영리단체

인 하이어링 파운데이션이 주최한 

이번 정부기관 취업 박람회에는 연

방 및 주정부, LA시와 카운티 산하 

기관들인 LA경찰국(LAPD), FBI, 

미 공군(US Air-Force), 미 해군

(US Navy)을 포함해 총 36개 미 정

부기관들이 참여했으며, 1,000여 

명에 달하는 한인 및 타인종 구직

자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

다.

케이 고 FBI 커뮤니티 아웃리치 

스페셜리스트는 "FBI에서 선발기

준은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이

어야 하며 범법사항이 없는 자여야 

한다. 또한 친인척 중 중범죄에 해

당되는 자가 있다면 선발기준에 부

합하지 않다. 또한 지원서를 작성

할 때 거짓진술이 들어갈 경우 선

발에서 탈락할 수 있으며 어떠한 

정부관련 기관에 선발될 수 없다"

고 말했다. 

고 스페셜리스트는 "FBI 요원 이

외에도 240개 다양한 분야의 직업

들이 있다"며 "미 정부 기관에서도 

굳이 영어가 유창하지 않더라도 도

전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므로 언

어의 장벽으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정부기관 취

업에 나이제한이 없다는 점으로 인

해 이날 행사에는 50대 이상의 한

인 구직자들이 눈에 띄었으며, 자녀

들의 정부기관 취업을 위해 자녀 

대신 취업정보지를 받는 한인들도 

많았다.
<박준호 기자>

2017 라크마 여름콘서트가 

‘Harmony and Friendship’라는 주

제로 19일 저녁 7시30분 월트디즈

니 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특별히 타 인종들

이 대거 참여한 점이 눈에 띄었다. 

한인들로 구성된 라크마챔버콰이

어(지휘 윤임상 교수)와 대만인들

로 구성된 엘리트콰이어(지휘 클리

프양)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선

사했다. 

윤임상 교수의 지휘로 모차르트

의 레퀴엠 대관식 미사 C 단조 

K427을, 클리프양 지휘로 비제 카

르맨을, 그리고 린 후왕 뮤직디렉

터(엘리트 음악재단) 지휘로 

Awake(Worlf Premiere)를 두 합창

단이 연합으로 불렀다.

또 소프라노 신선미, 스테파니 존

스, 김희우, 메조소프라노 딩핑, 테

너 오위영, 황효진, 바리톤 지현식, 

베이스, 바하겐 호벤츠, 보리스 마

르티노비치 등 한국, 중국, 대만, 필

리핀, 아르메니아 커뮤니티에서 활

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클래식 뮤지

션들이 LA의 한여름 밤을 아름답

게 수놓았다. 

이날 콘서트는 베토벤 교향곡 9

번 ‘합창’을 윤임상 교수의 지휘로 

연합합창단이 함께 부른 뒤 마쳤

다.
<박준호 기자>

이기철 LA 총영사는 8월 17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미서부지회 회원 30명을 관저에 초

청해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8월

말 군산에서 열리는 KOWIN 세계

대회 참가자를 격려했다.

또한 동 세계대회에서 여성가족

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될 KOWIN 

LA지회와 샌프란시스코 지회의 활

동을 평가했다. 

이날 이기철 총영사는 8월말 임

기를 마칠 KOWIN LA 지회의 오은

영 회장과 미서부지회 이혜심 담당

관의 노고에 감사하는 감사장을 전

달했다.

<기사제공: LA총영사관>

2017 라크마 여름콘서트, 타인종 참여 
제1회 아태계 정부기관 취업박람회 

이기철 LA총영사, 세계대회 참가자 격려

‘Harmony and Friendship’ 주제
1천명 참가...연령제한 없어 

KOWIN 미서부지회 회원 30명 초청

2017 라크마 여름콘서트가 ‘Harmony and Friendship’라는 주제로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제1회 아태계 정부기관 취업박람회’가  LACC에서 1000여명의 한인 및 

아시안 구직자들이 뜨거운 구직열기를 보이며 성황리에 열렸다

이기철 LA총영사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미서부지회 초청 만찬 간담

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신앙에 중도는 없다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에서는 지난 8월 17일 조춘 

시인으로부터 소망 우물 후원금을 

전달받았다. 

조춘(본명: 정춘자) 시인은 최근 

“장미를 다듬으며”라는 시집을 출

판한 기념으로 소망소사이어티 소

망우물에 후원금을 기증했다. 

조 시인은 "지난 5월 10일, 소망

소사이어티 교육교문인 그레이스

김 선생님의 소망 독서모임 특강에 

참여해 소망의 여러 가지 활동을 

알고 감동하게 됐다"며 "출판 기념

으로 도네이션해 주신 분들의 정성

어린 후원금이 아프리카의 우물 파

는 일에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라며 후원금 1,000달러를 보내게 

된 사연을 소개했다. 

조 시인은 숙명여고, 이화여대 약

대를 졸업한 후 한국에서 약사로 

활동하다 1981년 미국에 이민 와 

오렌지카운티의 실비취에 살고 있

으며, 2006년, '21문학'으로 등단한 

후 '시와 사람들'의 동인으로 미주

시인협회회원, 미주문인협회 회원

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562)977-4580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사진 11면]

소망소사이어티에 소망우물 후원금 1천불 전달

조춘 시인 시집출판 기념으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노회장 허윤준 목사) 목

회자 가족수련회가 지난 21일부터 

2박3일간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글

렌우드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다.

Holy Spirit You are Welcome 

Here이라는 주제로 박용규 목사(한

국 총신대 교수)를 강사로 초청했

으며 박 목사는 3회의 강의를 진행

했다.

노회장 허윤준 목사는 참석 노회

원들을 환영하며 “하나님 중심, 말

씀 중심, 교회 중심의 목회와 사역

에 힘쓰시는 중에 시간을 함께 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주 하나님 지

으신 아름다운 자연에서 마음껏 쉼

을 얻고 즐거운 교제를 나누기 바란

다”고 인사했다.

개회예배는 정진수 목사 찬양인

도, 사회 윤영환 목사, 설교 허윤준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허 목사는 

창세기 22장 1-12절을 본문으로 “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

다.  

개회예배 후 이어서 박용규 교수

가 집회를 인도했다. 박 교수는 마

태복음 4장 23-24절을 본문으로 “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주제

로 말씀을 전했다.

둘째 날 새벽예배는 김성국 목사

가 에베소서 4장 11-12절을 본문으

로 “성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

는 제목의 설교했으며 박용규 목사

가 오전과 저녁으로 강의했다.

점심 후에는 게임 및 자유시간을 

가졌다.

박용규 교수는 오전에 “가장 이

상적인 교회”(행11:19-30), 저녁에

는 “종교개혁 정신과 한국교회 개

혁”(롬1:16-17)이라는 주제로 강의

했다.

박 교수는 “예수님께서 목회하신 

그대로 목회하는가?”, “가르치기 위

해서 끊임없이 배우며 준비하며 기

도하고 있는가?”, “내 복음이 아니

라 천국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

하여 전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힘을 쓰

고 있는가?”, “세상에 주님의 사랑

으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구제하며 이웃사랑에 힘쓰고 있는

가?” 등 목회의 기본정신과 방향에 

대해 질문하며 강의를 인도했다.

마지막 날 새벽예배는 임영건 목

사가 인도했으며 폐회예배는 이규

본 목사가 시편 153편 1-3절을 본

문으로 “형제를 연합케 하는 성령

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

했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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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미래목회 리더십” 공개강좌
뉴저지 한인목사회(회장 박근재 목사)가 주관하는 미드웨스턴침례

신학대학원 뉴욕&뉴저지 공개강좌 및 박사과정 소개가 9월 9일(금) 오

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뉴저지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에서 열린

다. “미래목회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사 진재혁 박사(지구천교회 담

임,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객원교수)가 ‘성경적 카리스마 리더십’

과 ‘목양적 비저너리 리더십’에 대해 강의한다. 점심을 제공하며 이메일

(jhkim@mbts.edu)로 예약이 필요하다.

▲문의: (201)870-3373 김주헌 목사

담임목사 청빙
버지니아 올네이션스교회(담임 홍원기 목사, PCA)가 담임목사를 청

빙한다. 자격은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경력 5년, 이중언어 능

통, 합법적 미국 거주가 가능해야 한다. 서류는 이력서, 목사안수증명서 

및 최종학위 증명서, 목회철학과 비전서, 추천서 2명이상, 자기소개서, 

6개월 이내 한영 설교동영상 각 1편씩, 가족사진 등이 필요하다. 서류 

마감은 9월 15일까지. 웹사이트 www.thecfan.com

▲문의: sangkuenpark@gmail.com   

경배와찬양 사역자 청빙
퀸즈한인교회가 금요찬양예배와 주일예배 경배와 찬양을 인도할 신

실한 찬양사역자를 찾고 있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와 신앙

간증문. 서류를 퀸즈한인교회(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찬양사역위원회로 보내면 된다.  

▲문의: kims5812@gmail.com

어린이 담당 목회자 청빙
주사랑장로교회(KAPC)가 파트타임 어린이 담당 목회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개혁주의 신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중으로 신실하며 어린이 사

역에 열정이 있는 영어 구사자(한국어 구사 우대). 서류는 이력서(사진

포함), 목회철학 및 개인간증서, 추천서 2명. 

▲문의: lcpcedu1012@gmail.com 데이빗김 

“The Joyful Women’s...” 정기 연주회
“The Joyful Women’s Choir of New York” 제 6회 정기 연주회가 9

월 10일(주) 오후 6시30분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열

린다. 지휘 최현옥, 소프라노 이희정 백성화, 피아노 이세리가 출연한다. 

이번 연주회는 이민자보호교회 후원으로 열린다.  

▲문의: (917)579-7478

“예배와 무용” 제 4회 정기 연주회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총연출/안무 최윤자)이 주관하는 밀알선교단

과 우리서로잡은손을 후원하는 “예배와 무용” 제 4회 정기 연주회가 9

월 10일(주) 오후 6시30분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열린다. 아가

파오중창단이 찬조출연 한다.

물품 무료 증여
1년 정도 사용한 깨끗한 퀸사이즈 매트레스와 플래스틱(다리는 철

제) 의자 40여개 무료 증여한다. 픽업 장소는 뉴욕 베이사이드.

▲문의: (646)344-0101 

Holy Spirit You are Welcome Here
KAPC 뉴욕노회 목회자 가족수련회 성료

뉴욕교협 미자립교회 후원신청 접수

뉴욕장로연합회 제52차 조찬기도회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홍

석 목사)가 회원교회를 대상으로 

미자립교회 특별후원 신청을 접수

한다. 

뉴욕교협은 8월 16일 웹사이트

를 통해 이 같은 사항을 공지하고 “

교협에 속한 회원교회들 가운데는 

재정적 자립을 이루지 못해 어려움

을 겪는 회원 교회들이 많다”며 “

그 중에 특별히 어려운 몇몇 회원

교회들에게 소액의 지원금을 통해 

이민 목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자 한다”고 지원 의도를 

밝혔다.

교협은 “목회 형편이 극히 어려

운 미자립 회원교회들 중에서 10개 

정도의 교회를 선정해 단회에 한해 

1,000달러씩 금번 회기에 특별후원

을 한다”며 특별후원 신청 대상 교

회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선정했

다.

①본 교회협의회 회원 교회 ②회

원교회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운영

에도 적극 협조한 교회 ③성인 출

석교인 30명 미만, 년 예산 10만달

러 미만 규모의 교회 ④부동산(예

배당, 사택 혹은 기도원 등)을 소유

하지 않은 교회 ⑤1만 달러 이상의 

은행 잔고가 없는 교회 ⑥재정적 

특별 후원의 필요성이 있는 교회

다.

구비서류는 ①신청서 1통 ②최

근 연속 4주 주보 원본 혹은 사본 

③최근 3개월 은행 Statement 사

본 ④후원요청 진술서(특별후원이 

필요한 목회상황 설명 포함) ⑤1인 

이상의 회원교회 추천서 1통이다.

또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를 위해 

특별후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회는 상벌위원회 위원

장을 위원장으로 증경회장 1인과 

임원으로 구성된다.

신청접수 마감은 8월 28일(월) 

오후 5시(교협사무실 접수)이며 심

사 및 발표는 9월 7일(목)에 한다. 

수여일정 및 장소는 개별 통보한다

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뉴욕충신교회 새 담임목사로 안

재현 목사가 부임했다. 김혜택 목

사는 2개월간의 안식월을 가진 후 

10월 15일 목회에서 은퇴하고 안

재현 목사가 담임목사로 취임한다. 

김혜택 목사는 미전도종족 선교

를 위한 선교단체를 설립하고 선교

에 전력할 것이라고 이후 계획을 

밝혔다.

30년 전 뉴욕충신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고 한요한 목사가 개척한 

뉴욕충신교회는 2005년 12월 한요

한 목사가 원로목사로 추대되고 김

혜택 목사가 담임목사 취임했으며, 

2006년 6월 위임식을 열었다. 

김혜택 목사는 재임 기간 동안 

교회내적으로는 교회를 증축했으

며 선교하는 교회로 전환하고 교회

외적으로는 미전도종족 선교와 차

세대 연합선교에 힘썼다.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안재현 

목사는 퀸즈장로교회, 세리토스장

로교회, 뉴욕장로교회 부목사를 역

임했다. 또 나약칼리지와 비블리컬

신학교(BTS)를 졸업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비영리 문화단체 이노비가 지난 

15일 광복절을 기념해 뉴저지 은혜

가든 양로원에서 한인 어르신을 위

한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음악회

는 뉴욕나눔재단과 재외동포재단

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뉴욕

나눔재단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다

과와 한국무용을 준비하고 봉사자

로 참여했다.

이 공연에는 뉴욕을 무대로 활발

히 활동 중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쿨 우승에 빛나는 테너 이성은이 

처음으로 음악감독을 맡아 소프라

노 윤혜린과 피아니스트 이윤지, 

한국무용가 김윤진의 참여로 애국

가와 한국가곡, 동요 등을 어르신

들과 함께 부르며 광복절을 기념하

고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 시

간을 가졌다. 

이노비 연락처는 (212)239-

4438, 이메일 enobinc@gmail.com 
<기사제공: 이노비>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회장 손

성대 장로) 제52차 조찬기도회가 8

월 17일 오전 8시 뉴욕수정교회(담

임 황영송 목사)에서 열렸다.

기도회는 송윤섭 장로 사회로 기

도 홍대순장로, 설교 황영송 목사("

차별화된 삶", 눅7:1-10), 특별기

도, 헌금특송 장로연합회중창단, 

헌금기도 신철승 장로, 다민족선교

대회 현황보고 황규복 장로, 광고, 

회장인사, 축도 황영송 목사 순서

로 진행됐다.

특별기도는 임형빈 장로가 "다민

족선교대회의 성공을 위하여", 장

석면 장로가 "본교회 뉴욕수정교회

를 축복하소서", 박성범 장로가 "본

회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의 성장

과 회원들의 건강회복을 위하여"라

는 제목으로 각각 뜨겁게 기도하

고, 통성으로 합심해 기도했다.

이어 이계훈 장로의 식사기도 후 

교회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아침식

사를 나누며 즐거운 교제를 나눴

다.

회장 손성대 장로는 예년과 같이 

다민족선교대회를 앞두고 계획한

대로 노방전도를 나가겠다고 광고

하고 “우리가 합심해 기도하고 같

이 나가면 성령께서 인도해주실 줄 

믿는다”며, “노방전도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복

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 4개 국어로 된 전도지와 다민

족선교대회 전단지가 준비돼 있으

니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10개 교회 1천불씩 총 1만불

뉴욕충신교회 3대 안재현 목사 부임
은혜가든양로원서 광복절기념 나눔 이벤트 

다민족선교대회 앞서 노방전도 

이노비 관계자들이  이벤트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뉴욕장로연합회 제52차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KAPC 뉴욕노회 목회자 가족수련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선미니스트리(대표 김정한 선교

사)는 행복한커피학교 대표 손문성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핸

드드립커피 오리엔테이션 및 시음

회를 19일 오후 4시에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선미니스트리와 

GMAN선교회에서 실시하는 황금

기 선교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리더

급 사역자들 대상으로 열렸다. 

손문성 선교사는 "13년 전 인도

네시아 선교사로 파송돼 대한기독

교감리회 소속 4개 지방에 순회사

역자로 사역해왔다"며 "인도네시아

는 92%가 무슬림인데 이슬람권 젊

은이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 현지 파송된 미국선교사

가 카페를 통해 그들과 접촉점을 

삼는 것에 인상을 받게 됐으며 커

피가 전도로 이어질 수 있는 최적

의 매개체임을 확신하게 됐다. 그

래서 커피를 배우게 됐다"고 설명

했다. 

손 선교사는 "한국의 60대는 아

직 활발히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시점이다. 그

들을 선교사로 사역하게 하면 선교

현장은 풍성해질 것"이라 말하며 "

노년의 시기에 비즈니스 등을 활용

한 선교는 확신하기 어렵다. 하지

만 6개월에서 1년간 바리스타 등 

커피에 대해 배운다면 커피를 통해 

선교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

이며 100세 인생 시대에 최적화된 

선교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 말했

다. 

손 선교사는 "중국의 경우 젊은

이들이 성공의 척도를 스타벅스 같

은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시켜놓

고 노트북 컴퓨터를 열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삼는다. 또한 세계적

으로 커피생산이 가능한 지역은 이

슬람권, 불교권, 힌두권, 공산권인 

만큼 이 지역에서 커피를 통한 사

역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복음전파

가 가능해질 것"이라 말했다. 

이날 손 선교사 강의를 마친 후 

커피 로스팅부터 핸드드립커피 만

드는 방법을 실습했으며 이날 모인 

20여명의 참가자들이 자신들이 만

든 커피를 시음해보는 시간을 가졌

다. 

한편 손문성 선교사는 오는 11월

초 시애틀을 시작으로 미주지역에 

커피학교를 열어 커피를 통한 선교

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dreambelt2525@gmail.

com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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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균 목사 재즈가스펠 강의 
정창균 목사(월드재즈가스펠미션대표)와 정태미 사모(CCM 가수)

가 작년에 이어 여의도순복음교회 금요 성령대망회에서 찬양집회를 

오는 9월 15일 갖게 된다. 이를 위해 9월 6일 한국으로 출국한다. 또한 

미주에서 처음으로 재즈가스펠 강의를 하고 있다. ‘LA 재즈가스펠동

호회’ 초청으로 매주 목요일 강의하고 있다. 정창균 목사는 지난 2006

년 한국교계에 재즈가스펠을 개척, 각 교회에서 집회를 가졌으며 KBS, 

SBS,서울광장공연을 가진바 있다.

▲문의: (562)402-2003 박기태 집사(동호회고문)

2017 다니엘기도회&꿈이있는 미래 컨퍼런스
2017 다니엘기도회&꿈이있는미래 컨퍼런스가 28일(월) 오전 10시

부터 오후 3시까지 가든스윗 호텔에서, 그리고 나침반교회에서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열린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오륜교회 담임), 주경훈 

목사(꿈이있는미래 소장), 주성하 목사(다니엘기도회 팀장). 목회자와 

사모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의 등록비는 무료이며 참가자들

에게 강의자료, 간증집, 찬양CD, 식사가 무료로 제공된다.

▲문의: (213)383-0000, (562)691-0691

감사한인교회 부흥성회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는 ‘그리스도인 큰 용사’라는 주제

로 부흥성회를 24일(목)부터 27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지용수 

목사(창원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24일(목) 저녁 7시30분, 25일(금) 새

벽 5시15분, 저녁 7시30분, 26일(토) 새벽 5시45분, 저녁 7시30분, 27

일(주) 1-3부 예배다.

▲문의: (714)521-0991

RCC 세미나
상담전문 비영리단체, R Community Care(RCC 이사장 이사무엘 목

사)에서 오는 9월 9일(토) “십대 자녀 뇌구조를 알아야 통한다”라는 주

제로 세미나를 실시한다. 세미나 장소는 520 S. La Fayette Pl, #201, 

LA이며 등록비는 20달러(1인), 30달러(2인). 

▲문의: (323)515-0305

나성삼일교회 목회자 청빙
나성삼일교회(1345 S Burlington Ave, LA)가 담임목사를 청빙한

다. 지원자는 이력서, 목회철학, 추천서 2통을 이메일(lywmaum124@

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213)389-6000

금란 잉글리시 바이블 가을학기 학생모집
나성금란교회(담임 정상용 목사)가 주최하는 금란 잉글리시 바이블 

가을학기가 오는 9월 15일(금)부터 12월 8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오

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갖게 된다. 대상은 성경을 통해 영어정복을 

원하는 자들이며 장소는 교회 회의실이다.

▲문의: (310)973-5106

제7회 실로암 개안수술돕기 자선음악회
제7회 실로암 안과병원 시각장애인 개안수술돕기 자선음악회가 27

일(주) 오후 5시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310)755-8303

선한청지기교회 목자부흥회 및 세미나
선한청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는 목자부흥회 및 세미나를 25일

(금)과 26일(토)에 갖는다. 부흥회는 25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세미나

는 26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다목적관에서 갖는다. 강사는 권혁빈 

목사(얼바인온누리교회 담임).

▲문의: (626)913-6611 

토렌스조은교회 피아니스트 공민선교사 간증 및 콘서트
토렌스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는 일본에서 선교활동 중인 피

아니스트 공민 선교사의 간증 및 피아노 콘서트를 30일(수) 저녁 8시

에 갖는다.

▲문의: (310)370-5500

LA 신포니에타(지휘 김용재) 콘

서트가 20일 저녁 7시 마음이가난

한사람들의교회(담임 채동선 전도

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콘서트는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G장조, 사무엘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차이코스프키의 현을 위

한 세레나데를 연주했다. 

그리고 첼리스트 나인희 씨와 박

수정 씨가 비발디의 ‘두 대 첼로를 

위한 협주곡’을 연주해 관객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다. 

이번 연주는 LA신포니에타의 설

립 취지중 하나인 LA 한인들에게 

좋은 음악을 소개하자는 의미로 열

렸으며 연주가 시작되기 전 김용재 

지휘자가 곡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관객들에게 클래식음악에 대한 이

해를 도왔다. 

LA 신포니에타는 지휘자 김용재

를 주축으로 2010년에 창단돼, LA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프로페

셔널 연주자들이 단원으로 참여하

고 있다.
<박준호 기자>

선미니스트리 커피선교를 위한 핸드드립커피 오리엔테이션 및 시음회에

서 참석자들이 실습하고 있다

LA 신포니에타 콘서트 성황

김용재 지휘자, 연주전 곡 설명 곁들여

LA 신포니에타 콘서트가 20일(주일) 저녁 7시 마음이가난한사람들의 교

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인가정상담소는 8월 16일 오

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한인 학부

모들을 위한 ‘독서 & 작문 지도법’ 

세미나를 열었다. 강사는 전 3가 

초등학교 교장 수지 오 교육학 박

사.

재외동포재단과 LA카운티 정신

건강국 후원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오 박사는 초등학교 교육의 핵심이

라 할 수 있는 읽기와 쓰기를 한인 

부모들이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

지, 실제로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어떠한 독서 및 작문 교육이 이뤄

지는지 등을 강의했다. 

또 지난 15일 LA통합교육구의 

전 학교가 개학한 이후 열린 세미

나인 만큼 새학기 학부모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나 학교 행사에 참

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독서 교육 관련해서 수지 오 박

사는 “좋은 질문은 아이들의 사고

력을 향상시켜 준다. ‘이 책 재미있

니?’라고 묻는 대신 ‘이 책은 왜 재

미있니?’ ‘특별히 어떤 부분이 재미

있니?’ 등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

이 좋다”면서 “아이에게 직접 질문

을 만들어 보게 하는 것도 아이의 

독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인가정상담소의 카니정조 소

장은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 취학

준비 세미나 개최 당시 참석했던 

어머니들이 강사였던 수지 오 박사

의 강의를 더 듣기 원해 준비했다

며 “박사님께서도 기꺼이 응해주시

고 한인 학부모님들을 위해 지식과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한인가정상담소는 앞으로도 한인 

학부모님들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계속 제공할 수 있

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한인가정상담소 개최, 강사 수지 오 박사

선미니스트리 커피선교세미나, 강사 손문성 선교사

한인학부모위한 독서&작문 지도법 세미나

100세 시대, 커피 통해 선교사역 동참

한인가정상담소 한인학부모들을 위한 독서_작문 지도법 세미나에서 수지 

오 교육학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소망소사이어티 소망우물파기를 위해 조춘 시인이후원금을 기증하고 기

념촬영하고 있다



2017년 8월 26일 토요일12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한국교계 www.chpress.net

진통 끝에 한국기독교연합(한기

연)이 창립됐다. 한기연은 16일 서

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임시 정관을 

통과시켰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가 이끄는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와 한국

교회연합(한교연)이 통합한 한기연

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합동 

대신 합신, 기독교대한감리회(기

감),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등 

46개 교단이 참여한다.

한기연의 가장 큰 특징은 상임회

장단이라는 집단 지도체제로 운영

된다는 것이다. 대표회장은 선거 

없이 상임회장단에서 추대한다. 법

인은 한교연 법인을 활용한다. 

전명구 기감 감독회장, 이성희(

예장통합) 김선규(예장합동) 총회

장, 정서영 한교연 대표회장이 공

동대표회장을 맡아 통합 후속작업

을 주도적으로 처리한다. 실무는 

예장합동 통합 기감 예장합동개혁 

총무 4명이 공동으로 임시사무총

장을 맡아 처리한다. 4명 중 연장자

인 김창수 예장합동 총무가 임시사

무총장 대표를 맡는다. 

사무실은 편의상 김 총무가 근무

하는 서울 강남구 예장합동 총회본

부를 활용한다. 한기연이 기존 한

교연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통과시킨 임시 정관대로 기존 

한교연이 갖고 있던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뜻이 들어있다. 

오는 12월 초 개최 예정인 정기

총회에선 정관에 따라 18명의 상임

회장단을 조직하고 선거 없이 대표

회장 1인을 추대한다. 한기연은 회

원교단을 교회 수에 따라 5000개 

초과 교단(가군), 1000개 초과

∼5000개 이하 교단(나군), 1000개 

이하 교단(다군)으로 나누고 ‘가-

나-가-나-가-다’ 순으로 1년 임기

의 대표회장을 선출한다. 

한기연의 남은 과제는 법인이사

회 정관변경 및 이사교체, 각 교단 

정기총회에서 조직 인준, 직원승계 

여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와의 통합 문제다. 이 중 핵심은 한

교연 법인이사회 정관변경이다. 한

교연 법인이사회가 이사회를 개최

하고 임시로 통과시킨 정관을 바꾸

면 한기연 법인이사회로 전환된다. 

이사진은 정관에 기재된 절차에 따

라 추후 선임한다. 오는 24일 한기

총 임시총회에서 대표회장에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기독교대한하

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과 기독

교한국침례회의 한기연 동참 여부

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 감독회장은 설교에서 “오늘은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에스겔 말씀처럼 한국교회가 하나 

된 뜻깊은 날”이라면서 “서로 신앙

색깔이 다르더라도 화합해 이념·

사상을 뛰어넘는다면 이단과 동성

애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고 남

북통일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회장도 “개

혁은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며 과정”이라면서 “종교개혁 500주

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 한기연을 

창립하게 돼 감사하다. 한국교회 

앞에 놓인 종교 사회적 과제 앞에 

힘을 모아 대처하자”고 독려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

회관에서 대표회장 후보자 정견발

표회를 갖고 3명의 후보자로부터 

연합운동, 헌법개정안 문제, 목회자 

납세 등 한국교회 당면과제와 관련

한 입장을 청취했다. 

엄기호(70) 경기도 광주 성령교

회 목사는 “대표회장이 되면 공동

회장, 각 교단 총무들과 연석회의

를 갖고 소통에 나서겠다”면서 “동

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 이단

척결, 종교인 과세 등 대정부, 대사

회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여년 전부터 한

기총에서 크고 작은 일을 맡았다”

면서 “그 경험 아래 한기총의 토대

를 세우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

다. 

서대천(54) 서울 홀리씨즈교회 

목사는 “한기총은 설립정신대로 그

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

당선되면 제일 먼저 대각성 구국기

도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서 

목사는 다음세대 교육을 위한 한기

총 아카데미 개최, 기독교 복지정

책 연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성탄절을 전후한 크리스마스 페스

티벌 개최와 대국민 사랑회복운동 

전개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김노아(77)씨는 “고소·고발이 난

무하는 상황에서 대표회장이 되면 

정관을 손쉽게 고칠 수 없도록 3년

간 정관을 연구하고 개정하는 시스

템을 만들겠다”면서 “사이비 신천

지에 대한 대책도 세우겠다”고 했

다. 이어 

“ 한 기 총 

내 권력

집 단 이 

바리새인

처럼 자

만 심 과 

지기우월

감에 빠

져 있다”

면서 “이

들을 몰

아내고 약자인 중소형 교단을 보호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기총 

회관 건립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을 

약속했다.  

세 후보 모두 한국기독교연합(한

기연)과의 통합 논의가 한기총 중

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으며 종

교인 과세, 동성애 동성혼 허용 헌

법개정안, 차별금지법 대처, 이단문

제 등에서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이날 정견발표 후 대부분 질문은 

김씨에게 쏟아졌다. 기자들은 출신 

신학교와 목사안수 여부가 불분명

하고 이단성 문제가 있다며 김씨에

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수차례 논점

에서 벗어난 답변을 하다 지적을 

받았다. 그는 말문이 막히자 “무식

하고 무례한 질문을 하고 있다”며 

횡설수설했다.

한편 김씨는 ‘성경과 이단’ 2016

년 2·3월호에서 “30년 전부터 예수 

성탄하신 때는 4월 중순경이라고 

설교했다”며 ‘4월 성탄절’을 주장했

던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

다. 이날 ‘성탄절이 지금도 4월 중

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

에 김씨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찾

아와 물어보라”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한

국의 대표 신학회들이 진보와 보수

를 총망라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

인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공동

학술대회 준비위원회’는 다음달 

20-21일 경기도 광주 소망수양관

에서 ‘종교개혁과 오늘의 한국교회’

란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

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준비위원장 이종윤 목사는 “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회 7개가 연

합해서 500년 전 종교개혁 신앙을 

오늘의 시각으로 어떻게 조명할지 

찾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으로 보수와 진보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지만 신학자들은 진보 보수

가 함께 학문적으로 토론하며 연합

한다는 점에서 교회사적으로도 의

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학회(노영상 회장)와 

한국복음주의신학회(심상법 회장), 

한국개혁신학회(김재성 회장)가 종

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이종윤 

대표회장)와 공동 주최한다. 여기

에 한국루터학회(홍지훈 회장), 한

국칼빈학회(박해경 회장), 한국웨

슬리학회(김진두 회장), 한국장로

교신학회(이승구 회장)가 함께하기

로 했다.  

대회 학술분과위원장을 맡은 이

규민 장신대 교수는 “신학이나 목

회, 일상 모든 면에서 보수와 진보

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뉘어 있

다”며 “실제 해결방식은 서로 달라

도 원뿌리는 500년 전 종교개혁 사

상임을 확인하고 분열과 대립을 넘

어 어떻게 연합과 일치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의 출발은 2009년 칼뱅 

탄생 500주년 기념대회 때로 거슬

러 올라간다. 이종윤 목사는 “당시 

장로교 신학자들이 모여 논문 100

여편을 발표하고 기념대회를 치른 

뒤 이대로 헤어지기 아쉽다는 의견

이 많았다”며 “장로교를 넘어 감리

교, 기장, 성결교, 오순절교단의 신

학교 총장들을 초청해 토론하고, 

이후 학회 회장들과 일일이 만나는 

과정을 거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

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은수 준비

위원회 총무는 “한국 사회가 종교, 

이념, 지역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교회와 신학자들이 앞장서서 치유

하는 길을 내보자는 것”이라고 덧

붙였다. 

이번 대회 주제 강연자는 남아프

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대 존 드 그

루시 명예교수다. 남아공의 대표적

인 조직신학자이자 세계적인 본 회

퍼 전문가로 유명하다. 대표작 ‘자

유케 하는 조직신학’(예영)과 ‘본 

회퍼 신학개론’(종문화사)이 번역, 

출간됐다.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 

철폐에 앞장서는 등 사회 참여를 

통해 남아공 사회에 큰 영향을 미

쳤다. 이런 경험과 탄탄한 신학 이

론을 토대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말씀과 성령의 변혁 운동으로서 종

교개혁’이란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

한다. 

이어 한국 루터대 리노 말테 교

수가 ‘한국 개신교회의 개혁을 위

한 몇 가지 제안’을 발표한다. 독일

인인 그는 지난 25년간 한국에 살

면서 루터대에서 실천신학을 가르

쳐 왔다. 한국과 독일 사회 이해도

가 높은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안

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에선 ‘종교개혁 500주

년 기념 신학선언서’가 발표된다. 

공동준비위원장 김재성 교수는 “종

교개혁 신앙유산의 핵심은 윤리적 

갱신이나 도덕적 부패를 새롭게 하

는 표피적인 내용이 아니라 루터와 

칼뱅 등 종교개혁자들이 신학을 새

롭게 제시해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

시킨 것”이라며 “신학선언서 발표

를 통해 한국교회를 위한, 세계교

회를 향한 500주년의 의미와 방향

을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주제 강연 외에 ‘종교개혁 전통

에서 본 한국교회 개혁과 연합’이

라는 주제로 대토론회가 진행된다. 

총 13개 분과별로 3차례에 걸쳐 2

편씩 논문 발표 시간도 갖는다. 공

동준비위원장 심상법 교수는 “루터

의 종교개혁 정신을 되살린 예배를 

한국예배학회에서 준비하고 있다”

며 “신학자와 목회자, 신학생과 일

반 성도까지 함께 축제 분위기로 

모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

합(이하 동반연)’이 지난달 말부터 

벌이고 있는 동성혼 개헌반대 온라

인 서명운동에 일반 시민들의 동참

이 이어지고 있다. 20여일 만에 무

려 16만여 명의 일반 시민들이 서

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오전 10시 현재 동반연이 

인터넷 서명운동 홈페이지에 공개

한 일반인 서명자 수는 16만7300

여명이 넘는다. 

유교와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의 종교계와 300여개의 시민 및 사

회단체는 지난달 27일 개헌을 통해 

동성결혼과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며 동반연을 창립

했다.

이들은 생물학적인 성에 기반한 

‘양성 평등’에는 찬성하지만 사회학

적인 성(젠더)에 기반한 ‘성 평등’

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

다. 성 평등 속에는 동성결혼 및 동

성애 등의 합법화가 내포돼 있으므

로 개정 헌법에 양성 평등 대신 성 

평등이 대체돼선 안 된다는 것이

다.

동반연에 따르면 국회 개헌특위 

제1소위는 지난 1월부터 약 6개월 

동안의 활동을 통해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를 현행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외에 ‘인종, 언어’ 등

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성 

평등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동반연은 “성 평등이란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

반을 둔 사회의 기본틀을 무너뜨릴 

것”이라면서 “국민적 합의가 아닌 

사법부의 해석에 따른 동성애 합법

화 시도에 강력 반대한다”고 주장

했다.

동반연은 개헌안의 문제점을 담

은 자료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왔다. 

이들은 “동성결혼과 동성애가 합법

화되지 않도록 끝까지 저항하고 반

대해야 할 것”이라면서 “절대 침묵

해선 안 된다. 반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서명에 참여

하는 방법”이라고 호소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서

울 세종로 국무총리실에서 개신교 

주요 교단 총회장들과 비공개 간담

회를 갖고 “동성혼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도 적고 시기상조로 생각하

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공동대표 

김선규 이성희 전명구 목사)와 한

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

삼환 목사,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가 주최하

고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주관하는 ‘한국 교계 긴급현안 국

회 보고회’가 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에

서 열린다. 

주최 측은 이날 보고회에서 한국 

교회의 최대의 현안으로 부상한 헌

법 개헌안에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

법화 하는 ‘성평등’ 포함 문제를 다

룬다.  

또 기본권을 ‘국민’에서 ‘사람’으

로 개정할 경우 발생하는 16만 명

의 국내 체류 무슬림을 포함한 무

슬림의 유입으로 인한 테러 등의 

위협과 충남 부여 할랄도축장 건설 

건,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 격

상의 건, 동성애를 옹호하고 합법

화하는 시·군 인권조례 문제 등의 

대처 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또 종교인 과세에 대한 문제도 

다룬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

회장 김선규 목사가 설교하고, 전

명구(감리회 감독회장)목사와 신

상범(기성 총회장), 이종승(예장 대

신 총회장)목사 등 교단장들이 참

석한다. 

또 소강석(한국기독교공공정책

협의회 대표회장)목사, 전용태(한

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공동대

표) 김영진(한국교계국회평신도5

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장로, 오종

설(충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남태섭(대구광역시교시협의회 대

표회장) 목사 등이 참석한다. 

정치권에서는 김진표(더민주 기

독인회 회장) 안상수(자유한국당 

기독인회 회장) 조배숙(국민의당 

기독인회 회장) 지상욱(바른정당 

기독인회), 국회개헌특위 위원 이

철우(자유한국당) 김관영(국민의

당), 국회법사위원 박지원(국민의

당) 국회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

다.

긴급현안 보고회 뒤에는 국회정

론관으로 이동해 관련 성명을 발표

할 예정이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

총장 김철영 목사는 "지난 4월 20

일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에서 더민주당, 한

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대선 후

보들에게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

의회가 질의한 정책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며 "당시 4당 대선후보 모

두 종교인 과세 시행 유보,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할랄도축장 

반대 등을 밝혔다. 국회 보고회를 

통해 정치권과 정부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장 

이종승 목사)과 예장합동진리(총

회장 조성훈 목사)가 통합해 교회 

수 8500여개의 매머드 교단이 됐

다. 교회 수로만 따지면 예장합동

(1만1770개) 예장통합(8843개)에 

이어 국내 3대 교단이다. 4위는 기

독교대한감리회(6344개)다. 

양 교단은 21일 충남 천안 백석

대에서 교단통합 감사예배를 드리

고 백석대의 설립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근간으로 하는 교단통

합을 선포했다. 1000여개 교회에 

소속된 예장합동진리 측 목회자들

은 백석대 실천신대원에서 목회자 

연장교육을 받는다.  

장종현 백석대 설립자는 설교에

서 “한국교회가 130여년 만에 교회
사에 기록될 만한 영적 풍요를 누

렸지만 장로교단만 200개 이상 분

열되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

면서 “교단통합을 완수하고 한국

교회 하나 됨을 위해 ‘마중물’ 역할

을 하자”고 독려했다. 

조성훈 예장합동진리 총회장도 

“이제 군소교단은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통합의 물줄기에 적극 합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1978년 창립된 예장복음(현 예

장대신)은 76년 개교한 대한복음

신학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교단

은 80년대 초부터 왕성한 연합운

동을 벌였으며, 82년 예장연합 측

과 통합해 예장합동정통 교단을 세

웠다. 예장합동정통은 2009년 예

장백석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2013년에는 예장개혁, 2014년 예

장개혁광주 예장성경과 통합했다. 

2015년 당시 5600개 교회를 거느

린 예장백석은 1200여개 교회가 

소속된 예장대신과 통합해 현재 이

름으로 바꿨다. 

이경욱 예장대신 사무총장은 “

교단이 연합운동에 적극 나서는 것

은 건전한 신학을 유지하고 있는 

군소교단과 한국교회의 분열상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당위

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차례 통합을 거치며 신

학적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혼인

관계증명서와 신학교 졸업증명서, 

목사안수증 등 7가지 서류를 철저

히 확인하고 건전한 군소교단 목회

자에게 연장교육의 기회를 제공했

다”면서 “앞으로도 교단과 백석대

라는 튼튼한 시스템을 통해 분열된 

한국교회를 하나로 묶고 사회적 책

임을 감당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

했다.  

“인공지능(AI)이 범접하지 못하

는 영역이 예술과 종교의 영성입니

다. 바로 미래사회 종교의 존재 이

유는 AI와 인간 사이의 빈 공간을 

영성으로 채우는 데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꼽히

는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이 4차 산

업혁명 시대 종교의 역할을 이렇게 

내다봤다.  

이 전 장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김선규 목

사) 주최로 17일 서울 서초구 사랑

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열린 ‘한

국교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포

럼’에서 사전 제작한 영상 대담을 

통해 “인공지능은 그동안 인류가 

초월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과 기도

와 묵상으로 대화해 왔던 역사를 

뒤바꿀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빅

데이터를 활용해 예언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목사

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반

문했다. 

이어 그는 AI와 인간 사이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요소로 ‘영성’

을 제시하면서 “이 같은 현실을 교

회가 인식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

대를 견인하는 새로운 교회상을 만

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

구소 소장은 ‘미래 교회, 과연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한국교회의 생존과 관

련, 3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교인 수와 목회의 질이 모

두 회복되거나, 질은 저하되고 교

인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둘 

다 감소하는 경우다. 

최 소장은 “한국교회는 두 번째

나 세 번째 교회상으로 향할 것으

로 예상되며, 교인 수와 목회의 질

이 모두 향상될 가능성은 극히 낮

다”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떤 

미래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

라고 단언했다. 특히 “속도가 매우 

중요한데 방향을 정하고도 우물쭈

물한다면 미래는 어둡다”고 했다. 

최 소장은 지난해 말 발표된 

‘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로 드

러난 개신교인 증가는 평균수명 연

장 등 ‘일시적인 착시현상’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고령 개신교인들이 

세상을 떠나는 10-15년 뒤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며 오판을 경계했다. 

예장합동 총회는 ‘한국교회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 결과’도 발

표했다. 만 15세 이상 1000명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1%가 “종교가 필요하다”고 답

했고, 믿고 싶은 종교로 기독교를 

꼽은 이는 44.8%로 가장 많았다.  

반면 ‘신뢰할 수 있는 종교’를 묻

는 질문에 기독교라고 답한 비율은 

25.8%로 3위에 그쳤다. 종교 생활

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50.4%가 

‘마음의 안식과 평안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교회학교 학생의 모태신

앙 비율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78.5%를 기록했다.  

최 소장은 “설문결과를 보면 한

국교회가 역점을 둬야 할 분야는 

교회학교에 투자하는 일이고 시급

히 개선해야 할 부분은 대국민 신

뢰도를 높이는 일임을 알 수 있다”

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응답자들이 

종교를 가진다면 ‘기독교’를 선택하

겠다는 문항에서 한국교회의 희망

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은 좌담회에서 오정현 

목사는 “한국교회의 강점은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과 쉼 없이 이어지는 

기도의 물결인 만큼 이를 집중 개

발해 내실을 다져 나가자”고 제안

했다. 

이날 포럼은 개신교 성장이 정체

되고 AI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까지 맞닥뜨린 한국교회의 미래 성

장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장합동 총회가 주최했

지만 교단을 초월한 1000명의 목회

자와 성도, 신학생들이 참석했다. 

‘한교총+한교연’ 한기연, 진통 끝 창립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3인 정견 발표회

보수-진보 넘어 최초로 한자리에

“동성혼 개헌반대!” 시민 동참 쇄도

‘한국 교계 긴급현안 국회 보고회’

예장대신, 예장합동진리와 통합

“AI와 인간 사이 빈 공간, 영성으로 채워라”

46개 교단 참여, 상임회장단 집단 지도체제 운영

엄기호 목사, 서대천 목사, 김노아 씨

국내 대표 신학회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동반연, 20일 만에 16만여명 서명 받아

동성애 추가 헌법개정안, 종교인 과세 등 다뤄

3대 교단으로 발돋움…산하 교회 수 8500여개로

예장합동, ‘한국교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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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이란 중년의 재소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모님을 따라 천주교회

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주민으로서 하

나님이 아닌 원주민들이 믿는 종교에도 관심

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원주민 여자를 자기 

집에 오게 해서 원주민이 하는 청결 제사 의식

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팀

은 전에 보지 못했던 환영을 보기 시작했습니

다. 키가 작은 사람들과 비슷한 영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본 그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 그 제사 의식을 해준 원주민 여자에게 연

락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팀이 그런 영들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사실

은 팀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이 그 영들을 보

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들은 팀에게 해

를 끼치지 않을 테니 그 영들을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따로 조금씩 다른 그릇에 넣어서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영들

은 팀을 도와주는 영들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팀은 영문도 모르는 체 그 여자의 말을 따랐

는데 그럼에 따라 그는 전에 없었던 혼란과 마

음의 고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은 하

나님이 아닌 다른 영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

니다. 마음에 평안이 온데 간 데 없이 사라지

고 영들을 볼 때마다 겁에 질린 그는 이러다 

정신 이상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

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주민 여자는 팀이 혼란

에 빠진 것은 그가 오히려 신에게 특별한 선택

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며 팀

에게 자만심과 교만을 불어 넣었습니다. 팀은 

성경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불순종한 것인데 원주민 여자의 

말을 들은 그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한 것이 

죄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팀은 교도소에 들어온 이후에야 왜 자신이 

영들에게 공격을 당하며 영적 고통 속에서 살

아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

다. 그러던 중, 그는 제사의식 전에 하나님만 

믿었을 때는 그런 혼란과 마음의 고통이 없었

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으며 도저히 자신의 

힘만으로는 지금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

리면서 기도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던 영들이 차차로 보이

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팀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를 영적인 혼동에

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

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팀은 하나

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

다. 그에게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것

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나가면 자기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팀은 출감하기 일주일 전에 교도소 목사와

의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과 

함께 팀을 방문했을 때 그는 자신이 원주민이

며 그들의 제사의식을 치렀다가 이해하기 어

려운 영적인 혼란과 고통 속에 빠졌었다고 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

이 되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

지도 그는 자신 안에 악한 계획이 있음을 이야

기하지 않았으며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았습

니다. 그때 저는 왜 우리가 고통의 방에 들어

가게 되는가를 설명하며 그에게 12개의 고통

의 문중에서 그가 열어 놓은 문은 어떤 문인지

를 물어 보았습니다.

12개의 고통의 문: (1)마귀로 하여금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게끔 하는 문 (2)환영이나 환상

을 보게 하는 마귀의 문 (3)음성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문 (4)악몽으로 고통을 주는 문 (5)

과거의 충격이 기억 속에 다시 떠오름 (6)상

심, 상실, 트라우마 (7)중독에 빠져 사는 삶 (8)

분노의 문 (9)혼동의 문 (10)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문 (11)교도소 투옥 (12)우상숭배의 문입

니다.

팀은 자기에게 분노의 문이 열려 있다고 했

습니다. 저는 그가 분노의 대상을 용서함으로 

분노에서 빠져나와 열려 있는 문을 닫지 않으

면 더 많은 고통의 문들이 계속적으로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으로 말미암아 치유될 수 있으며 그것은 회개

를 통해서 시작되므로 팀에게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것과 또 자신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고

통의 문을 닫아주시도록 간구하여 평안을 찾

으라고 했습니다. 팀은 기도가 끝난 후, 교도

소를 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보복을 하려고 계

획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계획을 미리 아시고 막아주셨다며 주님께 감

사를 드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

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

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것이요”(요일1:8-9). 

하나님은 회개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팀

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을 보게 하신 하

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yonghui.mcdonald@gmail.com

교도소 선교칼럼 (27)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용  서 

러시아의 개신교 선교 사역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테러방지법’이 시행

된 후 1년이 지나면서 현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마주하는 선교 장벽은 점

차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

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7

월 6일 테러방지법(일명 야로보이법)

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개신교 선교 활동을 금지하고 공식 

허가를 받은 교회 건물 이외에서의 

종교적인 행위를 막는다. 신앙의 자유

는 허용하지만 전도할 자유는 금해 ‘

반선교법’(Anti-Missionary Law)으

로도 불린다. 

국민일보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한별 목사)가 러시아 노

보시비르스크 나자렛교회에서 진행

한 한국·러시아 종교개혁 500주년 연

합성회에 동행 취재한 국민일보가 18

일 현지에서 러시아 현지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만나 테러방지법 이후 러

시아 선교 현황을 듣고 보도했다. 

안드레이 하루쉰카(서부 시베리아

오순절교회연합 노회장) 목사는 “테

러방지법은 사실상 개신교를 통제하

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현재 테러방

지법을 위배해 진행 중인 소송이 100

건을 넘는데 대부분 개신교인이 대

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종교적인 

내용이 담긴 책이나 자료, 전도지 등

에 교회 이름과 주소를 정확하게 적

지 않거나 정부 허가 도장을 받지 않

은 게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한다”며 “

소비에트 연방 시절 받던 핍박만큼 

심한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가 교회들

이 테러방지법 잘 지키고 있는지 유심

히 살피고 있어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

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의 배경에는 러시아정

교회(정교회)의 막강한 영향력과 견

제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센터는 2014년 2월 

정교회 신자가 급증했다는 조사결과

를 발표했다. 센터에 따르면 1991년

까지 정교회 신자는 러시아 전체 인

구의 31%정도였으나 2008년이 되면

서 72%까지 늘었다. 개신교와 카톨

릭, 이슬람 등 종교의 인구는 90년대

에 급증했으나 2000년대 이후로 큰 

변화가 없다. 

현지 선교사와 목회자들은 정교회

의 압력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고 말

한다. 노보시비르스크에서 24년째 사

역 중인 김노아(성 바울신학교) 선교

사는 “러시아정교회는 개신교를 이단

시하며 심하게 배척하고 있다”며 “러

시아 정부 공식행사가 있을 때 행정·

사법·입법부의 3부 요인과 러시아정

교회 총대주교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을 정도로 정교회 영향력이 크다”

고 전했다. 

하루쉰카 목사는 “테러방지법을 준

수해 전도지를 배포했는데도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이 골탕 먹이기 위해 

꼬투리를 잡아서 신고하는 경우도 종

종 발생한다”며 “경찰에서 문제없다

는 결론을 내렸지만 언론을 통해 관

련 내용이 보도되면서 개신교 이미지

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쉬마코

브 예브게니(반석위에 교회) 목사도 “

최근 교회를 짓고 있는데 러시아정교

회 신부가 정부기관에 이단이라며 신

고해 난감했던 적이 있었다”며 “다행

히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았지만 개신교

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 중에 러시아정교회 관련 

건은 거의 없다. 노르웨이 매체인 ‘포

럼18'의 지난 8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이후로 기록

된 186건의 소송에서 개신교는 60건

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

으로 여호와의증인이 41건, 침례교가 

28건을 기록했고 나머지 57건은 기독

교 이단 분파와 이슬람, 불교였다. 이 

중 러시아정교회와 관련된 소송 건수

는 단 한 건이었다. 러시아에서 러시

아정교회 신자 비율이 70%를 넘는 것

에 비하면 지나치게 불균형한 결과다. 

테러방지법은 러시아로 파송된 해

외 선교사들에게도 적용된 바 있다. 

지난 12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미

국 독립침례교단 선교사인 도널드 오

스왈드 목사가 지난해 8월 러시아 오

룔(Oryol)에서 테러방지법 위반 명목

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오

스왈드 목사는 테러방지법을 어겼다

는 이유로 벌금 4만 루블(약 80만원)

을 내야했다. 그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복음 전도지 두 장을 아파트 복도 게

시판에 붙인 혐의로 기소 당했다”는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테러방지법은 단체나 조직 명칭, 주

소 등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선교하

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책이

나 전도지 같은 출력물, 음향물이나 

시각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불완

전하게 적거나 틀린 부분이 있어도 

처벌 받는다. 러시아인의 선교행위뿐

만 아니라 외국인의 선교행위도 처벌

한다. 외국인의 경우 테러방지법에 따

라 추방당할 수도 있다. 

이 법은 또 거주지에서의 모든 선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

라인 모두에서 신앙에 관련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선 러시아 종교당국에서 

지급하는 공문서를 소지해야 한다. 개

인이 이 법을 위반할 경우엔 최소 75

달러에서 최대 765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교회나 단체 같은 기관의 

경우엔 최대 1만5265달러까지 벌금

이 올라갈 수 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E)

는 러시아에서의 기독교 선교가 제한 

받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USCIRE는 지난 4월 보고서를 발표해 

러시아 ‘종교자유침해 특별관심국

가’(CPC)로 지정했다. CPC로 지정되

면 미국 의회와 정부로부터 외교·무

역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

회장 채영남 목사) 임원들이 18일 세

계성서공회 총재 로버트 컨빌 박사와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 임원과 조찬 

모임에서 2020년 빌리 그레이엄 서울 

전도대회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교

회 부흥 방안을 모색했다.   

한장총 대표로 참석한 상임회장 유

중현 목사는 인사말에서 "한국장로교

가 10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

고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하

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집회의 활성

화와 뜨거운 기도운동의 결과"라며 "

오늘날 나태해진 점이 문제인데, 재

부흥의 계기가 될 2020년 빌리 그레

이엄 전도대회가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세계성서공회 총재인 로버트 컨빌 

박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뉴욕집

회에서 모든 준비를 갖추었음에도 성

과가 없었던 이유가 그리스도의 보혈

의 은혜를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

적했다. 

이어 2020년 한국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

을 전해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그리

스도에게 돌아오게 하고, 믿는 자에

게 더욱 힘을 얻게 하는 집회가 되도

록 협력을 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장총 부회장 오치용 목사가 한장

총 연혁 및 현황을 소개했다.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 데렉 포비

스 목사는 "2020년 빌리 그레이엄 한

국대회의 이벤트적 요소는 많은 사람

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한국교

회 지도자들의 지혜와 기도를 요청했

다.   

이날 모임에 한장총에서 부회장 송

태섭 김수읍 목사, 총무 이재형 목사, 

사무총장 김명일 목사 등도 참석했

다.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에서는 한

국 사역자 김조 씨, 전도대회 기술감

독 마크 로버츠 등도 함께 했다.   

러시아 개신교 선교사역 빨간불

‘반선교법’ 실시 1년...러시아정교회 견제가 주 원인?

한장총 '2020년 빌리그레이엄 서울 전도대회' 논의

세계 선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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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후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

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나는 지난 2년 이상 내 생애에 가장 무서운 질병과 싸움을 하여왔다. 물론 

내가 싸운 것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를 가슴에 품으시고 나의 싸움을 싸워 

주셨다.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다가 갑작스레 발견한 병명은 치료가 어렵기로 

유명한 폐암 말기이었다. 머리를 포함한 온 몸에 다 암세포가 꽃을 피웠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의 문을 여러 차례 열어 주시는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오늘까지 잘 지내고 있다. 다 완쾌된 것은 아니라 병이 

통제되었다가 또 약에 내성이 생기는 과정을 통해서 up and down을 지금도 

경험한다. 지금도 매우 어려운 단계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

는 은혜가 넘쳐남을 체험하고 있다. 

상태가 다시 악화되어 마침내 약물치료를 받기로 한 바로 전날 이었다. 아

프기 전에는 운동하지 않고 지내다가 아프기 시작한 이후부터 매일 2마일 이

상 트레드 밀에서 걸었었다. 하지만 이것도 힘들어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

었다. 그래서 집안을 거닐면서 기도했다. 

“주님,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긍휼을 베푸셔서 온전히 치유해 주시면 제가 세상에 다니면서 주님의 선

하심을 증거하겠습니다.” 늘 드려온 기도이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조용한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비쳤다. “아들아, 

내가 계속 너를 앞으로도 지켜 줄거야.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베푼 은

혜가 얼마나 많으냐? 그것부터 나누기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 나의 마음

에 말씀을 주셨다. 내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네게 이미 준 은혜를 간증하라는 말씀은 나에게 

새삼 충격이고 도전이었다. 고민에 빠졌다. 성도들에게 생활의 간증을 하라

고 말하면서 나의 간증은 개인적으로 몇 사람들에게는 나누지만 내가 섬기는 

성도들은 모르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이다. 주님이 앞으로 주실 은혜를 간증

하려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받은 은혜부터 나누라는 말씀이 내 마음

을 사로잡았다. 정말로 시한부 인생을 그것도 그 마지막을 사는 나로서 주신 

시간에 앞으로 주실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이미 주신 은혜부터 나누어

야 되겠다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 과정 속에서 미래에 주실 은총들을 누

리는 준비가 될 것임을 믿는다. 나의 삶을 더 나누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다 보이면서 제자훈련을 하셨던 주님이 보이신 모범이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나의 고백이 나와 같은 혹은 비슷한 인생의 계절을 

지나는 동지 순례자들이 서로 제공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위로가 되기를 간

절히 소망한다. 그리고 부족한 나를 위하여 피땀을 흘리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대한 나름대로의 감사의 표현이고 사랑의 고백이다. 내가 

받은 것은 너무도 너무 많은데 드리는 것이 너무도 없음을 깨달으면서 나의 

고통 속에서의 투쟁과 자신과의 싸움과 영적 전쟁을 그대로 나눔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스며 들어오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앙망한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조심스럽게 나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의 보따리들을 풀고자 한다. 순서대로가 아니라 그저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할 것이다. 얼마나 오래할 지는 나도 모른다. 언제 끝날지도 모른

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또 영광을 받으시는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다. 

결코 자랑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혹은 나의 고통과 실패를 나눔으로 동정

이나 연민을 추구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투병하면서 혹은 그 이전에 나의 삶

에 주신 은총들을 나누고자 한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의 크심과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한다. 

극한 병 중에서 쓰는 글이기에 부족함 점이 많아도 이해하고 사랑으로 받

아주시기를 부탁한다. 주님이 나를 더욱 겸손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사용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한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나의 간증을 해야 하는 이유

목회자 코너 (1)

김혜천 목사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퀸즈장로교회 

식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

시길 소원합니다.

지난여름은 다른 해보다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유달리 장거리 이동하는 단기 

선교가 많았고 동시에 선교관 확장 공사를 

하는 바람에 마음고생도 많았습니다. 

8월 13일을 마지막으로 올 여름 단기선

교가 끝나고 이번 주에 새학기 시작 준비를 

거쳐서 8월 21일부터 한해 농사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올해 단기 선교에는 퀸즈장로

교회 청, 장년팀과 실버단기선교팀이 연이

어 사역을 감당하고 가셨습니다. 청, 장년팀

은 이명옥전도사님께서 워낙에 잘 준비하

시고 해마다 올라가는 산동네 학교 사역을 

잘 감당해주셔서 산동네 학교 아이들이 많

은 사랑과 기쁨을 듬뿍 받은 시간이었습니

다. 

특별히 각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열악한 

산동네 아이들의 집과 그들의 삶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으며 그들에

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와 격려를 줄 수 있어서 좋았지만 속으

로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리고 없는 가

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전도팀을 맞이하여 

주고 복음에 귀 기울이며 친 형제처럼 대하

여 주는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평소에 학생들만 보다가 그들의 

삶과 가정의 모습을 직접 보고 학생들의 부

모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제 개인

적으로 큰 기쁨이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며느리 되는 한 자매가 많이 늙

어서 거동을 할 수 없는 연로한 시어머니를 

위해 직접 선교팀을 찾아와서 집으로 초청

하여 시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모

습에서 제 자신이 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

하였습니다. 매 사역지마다 최선을 다하시

는 모습에 그리고 휴식하는 시간에도 상관

없이 복음전도에 열심이신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청, 장년 선교팀과 사역하면서 한편으로 

기대반 걱정반 하면서 이어서 오실 실버선

교팀으로 인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평균 

연령이 70세 가까이 되신다는 소식에 긴장

을 많이 하였습니다. 모든 화장실에 손잡이

를 설치하고 안전사고에 대해 걱정하면서 

어떡하면 안전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

었는데 막상 공항에 나가 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공항을 

나오시는 모습이 한 주전에 오셨던 청, 장

년팀보다 훨씬 활기차시고(?) 꽃보다 아름

다운 모습에 제가 잠시 정신 줄을 놓을 정

도였습니다. 다만 걱정이 된 것은 유일한 

청일점이신 장로님이 힘들어 하시거나 외

로워(?)하실까 걱정이었는데 모든 권사님

들을 섬기시고 모든 짐들을 손수 옮기시며 

모든 권사님들이 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

로 행하시는 모습에서 걱정은 사라지고 장

로님의 기사도 정신에 감탄 할 수밖에 없었

습니다. 

모든 사역을 순종으로 감당하시고 예수

님의 사랑과 부활하심을 고전 무용으로 표

현하신 권사님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

습니다. 익숙하지 못한 스페니시에도 두려

움 없이 담대히 전도하시는 모습에는 선교

사인 제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이었

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도와 찬양을 하시

는 모습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사역

을 마치고 심의례 전도사

님이 인도하시는 저녁 기

도시간은 너무나 아름다

웠고 온 마음 다해 선교

지 아이들과 선교지를 위

해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

무 은혜로웠습니다.

더 더욱 감사한 것은 

청, 장년팀과 실버팀의 든든한 기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기도해주신다는 확신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무엇보다도 온두라스를 생

각하시고 팀을 파송하여 주신 담임 목사님

과 해외 선교 위원회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두라스 영혼구원을 

위하여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

에도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온두라스에

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단기 선교팀이 뿌려

놓은 꿈들을 이곳 아이들이 먹고 자라서 하

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재목들이 되

어서 온두라스와 세계선교에 쓰임 받는 일

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곳 온두라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그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샬롬.
이동철 선교사 드림

<4면에서 계속>

사울왕이 죽이려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도 그리고 그 생명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을 

때에도 온유로 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

은 자를 해치지 않았고 자기가 차라리 당하고 

말았으며 특히 사울이 죽었을 때 통분히 여

겨, 여느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온유

한 자로 그 가족의 아픔에 지극한 슬픔으로 

같이 하였다. 

왕이 된 이후에도 작은 성 헤브론에 살면서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유익에 초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언제나 하나님께 질

문을 드려 응답을 받고 적군에  대적하여 싸

움을 계속하였다. 이미 자기의 왕권이 확립되

었고 기회가 충분히 왔기에 세상 왕들 같으면 

얼마든지 자기 위용을 위하여 그리고 왕권 확

립의 과시적 행동으로 맘대로 주위를  칼로 

정복하며 재빠르게 행동하려 하였으며 큰 성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를 서둘렀을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이 자기의 유익에 죽고 

자기 절제에  뛰어나며 겸손의 행동이 계속되

므로 그는 자손만대 복 받으며 지경을 넓히고 

온 이스라엘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한 온 세상

을 땅으로 차지하였다.

여러해 전에 월간목회에서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앙

케이트를  조사한 적이 있다. 성도들은 당연

히 설교라고 대답한 반면 목회자 자신들은 대

인관계라고 대답하였다. 무슨 뜻인가? 본문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사람을 얻

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란 말이 아닐

까? 

리더십이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를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다. 온유한 자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의 리더십, 이

제는 우리의 생활화하여야 하게 될 때가 되었

다.  

나폴레옹은 세인트 헤레나 섬에서 나는 칼

로 유럽을 정복하였으나 사람을 얻는데 실패

하였어도 나사렛 예수는 사랑으로 세상을(사

람들의 마음을) 정복하였다고 탄식하며 인정

하였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는 성을 빼앗는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바

를 가슴깊이 새기며 참된 리더십을 다시 생각

하자. 온유면 되는 것이다. 

어느 도시에서 있었던 실화이다. 다섯 명의 

컴퓨터 전문가요 독실한 크리스천이 다른 도

시로  출장을 가서 컴퓨터 강습을 마치고 급

히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기차를 타러가다

가 그중 한명이 그만 사과 좌판을 치고도 너

무 급한 나머지 수습도 하지 못하고 그냥 기

차 정류장으로 뛰고 또 뛰었다. 다섯이 같이 

달리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서더니 친구에게 

부탁을 하고 좌판으로 돌아갔다. 우리 와이프

에게 급한 일이 있어 일을 보고 다음 기차를 

타고 세 시간 후에 집에 도착한다고 말하여주

게….

급히 다시 달려가 보니 좌판에서 사과 여러 

개가 나뒹굴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

고 다 줏어 봉투에 담고 주인 십대 젊은이에

게 다가가 미안하다 사과하고 20불을 사과 값

으로 지불하려고보니 그는 맹인이었고 학비

를 벌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좌판을 펴고 사과를 팔고 있었다. 얼굴을 볼 

수 없었으나 사과하는 소리 나는 쪽을 향하여 

“아저씨가 예수님 맞지요!”라고 말하였다. 

누가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으

며 누가 그의 마음을 얻었는가? 섬기는 리더

십을 가진 사람 온유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나의 유익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도 남의 유익

에 분노할  줄 아는 진정한 온유한 자가 이 시

대의 진정한 리더이다. 우리에게 필요 절실한 

리더십이다. 

‘고객 만족의 시대’가 지나가고 ‘고객 감동

의 시대’라고 캠페인을 벌리는 이유가 무엇인

가?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 진정으로 리

더십을 발휘하기 위하여 어떻게 온유를 실천

하고 있는가? 온유가 진정한 대답이다. 참된 

리더십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나는 얼마나 뛰

고 있나? 온유가 해답이다. 리더십은 바로 해

결된다.
revskna@gmail.com

온두라스선교 편지  

[편집자]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지난여름 단기선교팀들이 다녀온 온두

라스에서 온 선교편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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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본문은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주요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겠

습니다. 먼저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너그

러이 대접하라고 부탁했는데 요압은 그 명

령에 불순종하고 압살롬을 보는 즉시 죽여 

버렸습니다. 요압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주

목해야 할 것은 성도는 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먼저 돼야 다른 일이 다 잘 됩니다. 내가 정

말 사랑하고 존경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요

압은 다윗 옆에서 매일 충성한다고 했지만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버림을 받습니다. 또한 

요압은 꼭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성도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

니다. 늘 살리고 소망을 주고 축복하고 잘되

기를 비는 사람들이 성도의 기본자세입니다.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삼하18:14-20)화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스스로 자

기를 자랑하고 스스로 노새를 타며 왕 행세

를 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다가 자기가 자

랑하던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렸고 나

무에 대롱대롱 걸려있다가 창에 비참하게 

찔려 죽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자기를 위해

서 쌓아놓은 비석이 오히려 비참하게 죽음

을 당했다는 수치의 비석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하나님

의 은혜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는 사람은 죽을 때

도 비참하게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깊이 생

각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에 감사하면서 늘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

의 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소원

합니다.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삼하18:15-18)월

본문은 압살롬의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

게 전하는 구스사람입니다. 구스사람은 압살

롬이 죽은 소식을 빨리 가서 다윗 왕에게 고

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원수라고 생각해 

다윗 왕에게 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

로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를 보면 좋은 소

식은 빨리 전하고 좋지 않은 소식은 충격을 

완화시키는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

에게 전쟁에 승리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갔습니다. 구스사람보다 뒤에 갔는

데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평강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셨다

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압살롬 소식은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왕이 받을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복음은 빨리 전하고 나쁜 

소식은 조심스럽게 천천히 전해야 합니다. 

요압에게 절하고 달음질하여 가니(삼하18:21-32)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왕은 

마음이 심히 아파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배반하고 반역했던 압살롬이 죽은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도 심히 마음이 아파서 웁니

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

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슬퍼

서 울며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활노래를 불

러 애통해 합니다. 오히려 좋은 점만 생각하

며 사울왕을 높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감

동시키는 마음인지 모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잘못될 때 나도 모르게 속이 시원하

고 안심이 될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

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의 슬

픔을 외면하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가슴아파하는 다윗의 모습이 성도의 

자세가 돼야 합니다. 오늘 상대방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루로 올라가서 우니라(삼하18:33)목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

을 들은 다윗은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얼굴

을 가리우고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

하고 또 통곡했습니다. 다윗의 심복들과 백

성들까지도 마치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사

람들처럼 모두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계속 슬퍼하는 가운데 요압이 만약 다윗이 

계속 슬퍼하면 나라가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협박 섞인 충고를 

함으로써 다윗이 슬퍼하는 것을 멈추게 됩

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나라의 지도

자는 자기 자신의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

다. 다윗은 나라의 왕으로써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흐트러졌던 나라를 재정비해야 하

는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금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삼하19:1-4)

요압의 말은 사랑 없는 충고같이 들립니

다. 얼핏 들으면 마치 협박하는 사람같이 보

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충고해줄 사람이 있

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보

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좋은 충고를 하되 좀 

부드럽게 사랑을 갖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

다. 너무 몰아붙이면 결국 상처를 받기 때문

에 늘 온유한 심정으로 충고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는 늘 좋은 충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

니다. 요압은 좀 거칠게 말했지만 나라를 다

스리는 왕이 개인의 감정에 치우쳐 울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늘 

온유한 마음으로 충고할 때 서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삼하19:5-7)토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2)말씀생활

성령세례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미가 

없고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덮어두고 읽지 않았다.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이 하박국이라고 할 때 필자는 ‘호박

국’으로 알았고 히브리서를 찾아 읽자고 

할 때 ‘히브리서’는 구약 같아서 구약성경

을 뒤적이며 찾을 정도였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을 뿐 아

니라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니 더 재미있고 은혜가 되어 

계속 읽게 되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

상하는(QT) 삶 속에서 주님과 만나 주님

께서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사랑의 에너

지를 공급받게 되었다. 말씀은 능력이요. 

무기요, 위로요, 길잡이가 되는 등불이요, 

축복이다. 만일 이 말씀이 없었다면 필자

는 목사님의 ‘에제르’로서 절대로 승리하

지 못하였고 아마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
(3)전도생활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목사 사모였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는 것은 엄두

도 못 냈다. 왠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고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전도할 용기도 나

지 않았다. 그리고 전도한다는 것이 겨우 

“교회에 나오세요”하는 정도였다. 필자는 

남편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 제

일 겁이 났다. 왜냐하면 남편이 목사라고 

하면 혹시나 필자에게 성경에 대해 물어

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

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자 영혼 구원에 대한 간

절함이 생겼다. 대화를 나누다가 그 사람

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그 영

혼에 대해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에게 예

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

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6)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처서 굴

복시키는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

다

전에는 자아가 살아서 내가 원하는 것

을 고집하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

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믿

음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삶의 자세로 사

모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승리하는 사모가 되려면 자신이 많이 

죽어야 한다. 아니, 완전히 죽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

라”(고전15:31)고 외친 것이다.

7)날마다 배우며 훈련하며 성장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교회의 본질과 사모의 사명과 정체성 그

리고 사모의 위치와 본분 등에 대해 잘 모

르면서도 배우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

령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말씀을 사모

하게 되었고, 말씀이 깨달아지니 하나님

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려

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분량이 충만한 데

까지 이르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게 되었

다.

그래서 남편의 사역이나 교회의 일, 그

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섬기는 자세로 변

하게 되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

인 말, 비판하는 말보다는 칭찬하고 격려

하는 말을 하며 대접 받으려는 삶에서 섬

김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필자는 아직도 배

움과 훈련의 삶을 계속하고 있다. 목사님

들은 계속 공부하며 배우며 성장하기 때

문에 사모도 함께 계속 성장해야 된다고 

본다.

8)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

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참을 

수 없는 일을 참을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

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는 

물론 나 자신과의 화평,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과의 화평의 관계, 성도들

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즉 평

화를 누리는 자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로 

변화되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5:22-23).

9)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을 때는 많은 경우 

남편의 목회 사역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

정적이었다. 남편을 응원하고 돕는 ‘에제

르’ 대신 오히려 남편의 힘을 빼고 일할 

의욕을 잃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꿈과 비

전도 없고 의욕이나 열정도 없는 지도자

가 이끄는 교회에 어찌 생명력이 있겠는

가?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인 목사가 이끄

는 대로 따라간다. 사모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자신이 변화를 받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남편 목사를 힘 있게 내조한

다면 그 목회 사역은 생명력이 넘치는 푸

른 목장이 될 것이다. 어떠한 고난이나 핍

박과 시험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

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 될 것이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주의 성령과 사랑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면 외부적으로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와도 반드시 이기

고 목회에 승리할 수 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

라”(슥4:6).

10)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

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하면서 좋다는 약

을 다 먹어도 낫지 않고 심한 고통을 주며 

필자를 괴롭혔던 신경성 위궤양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순간 깨끗하게 치료되어 

지금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 필자의 삶은 완전히 180

도로 변화되었다. 성령세례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BC(주전 Before Christ)와 

AD(주후 Anno Domini)로 나누어진 획기

적인 사건이었다.

9. 성령충만함을 받는 비결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 

믿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한다. 성령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시

며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

령이 더럽고 거짓된 것, 죄 된 것들로 차 

있으면 성령님이 임하실 수 없다. 더러운 

모든 죄 된 일과 악한 일들을 회개하여 깨

끗한 심령으로 준비되어야 성령님이 임하

신다. 

또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들 통해 이미 약속

하셨다(욜2:28-29). 예수님께서도 십자

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기 전에 마가의 다

락방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

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요14:16-

17).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

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는 역사하지 않으신다.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고 간

구해야 한다.

10. 계속적인 성령충만을 유지하는 삶

성령은 한번 충만함을 받았다고 계속 

충만한 것이 아니다. 계속 충만하도록 소

원하고 노력해야 한다. 성령께서 순간순

간 깨닫게 하시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

야 한다(요일1:9).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

도록 늘 사모하며 그의 뜻에 즉각적으로 

절대 순종해야 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

지 말아야 하고(엡 4:30), 성령을 소멸시

키지 말아야 한다(살전5:19).

 hslee39@sbcglobal.net

이희숙 사모최고의 에제르가 되다 (26)

성령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더럽고 거짓된 것, 죄 된 것들로 차 있으면 성령님

이 임하실 수 없다. 더러운 모든 죄 된 일과 악한 일들을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으로 준비되어야 성령님이 임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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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 거주하는 박인혜 시인

의 네 번째 시집 “안개꽃

(Gypsophila)”을 소개한다. 영어와 

그림이 함께 삽입된 이 시집은 저

자가 “세계인과 소통하고 싶어서” 

택한 방법이다. 

영어번역은 아들이 맡았다. 박 시

인은 “아들은 어려서부터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에 대한 사랑이 컸

다”며 “또한 아들에게도 문학적 소

질이 있고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

기에 이번 영어 번역을 아들에게 

맡겼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유는 “아들이 엄마의 

내적인 면을 잘 이해함으로 더욱 

아들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고, 

한국시에 대한 감각과 정서를 외국

인에게 좀 더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기 회 도 

될 수 있

을 것 같

아서”라

고 말했

다. 

그 림

은 박 시

인의 스

승 전규

태 박사

의 그림

으로 전 박사는 전 연세대학교 교

수 및 문학평론가로 하버드대학, 콜

럼비아대학, 시드니대학의 객원교

수, 호주국립대에서는 한국학 교수

로 재직한 바 있다.

전규태 박사는 발문에서 박인혜 

시인의 시세계에 대해 “넓은 의미

에서 실현하고 싶은 꿈이나 사상적

인 또는 추상성을 띤 아포리즘 같

은 실험, 서로 다른 영역을 연맥시

키려 든다”고 표현했다.  

또 신앙적인 고향을 동경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행복이 있습니

다”), 이민자로서 고국에 대한 그리

움도 각별하다(“고향생각”)고 소개

했다. 

아울러 “사실의 풍광이나 전달보

다 느낌을 펴내어 감정의 진실을 

담았다”며, 자칫 신앙시가 갖기 쉬

운 잠언적 표현으로 흐른 점이 없

지 않지만 이를 잘 체화(體化)해서 

시의 경지로 끌어올렸다고 평했다.  

책은 1장 하늘로 노저어(Row To 

The Sky), 2장 구름도 바다를 보고

(Cloud Is Seeing Sea), 3장 숲 속 

작은 꽃(Small Flower in Forest), 

4장 물결 위 홀로 떠(On Stream 

Floating Alone) 하에 각 장마다 각

각 10편의 시를 실어 총 40편이 수

록됐다.

“시적 분위기를 보완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고 밝힌 전규태 박사

의 말처럼, 시에 맞춰 어우러진 그

림이 독자들에게 더한 감동을 준

다.

박인혜 시인은 연세대학교를 졸

업했으며 미주이민크리스천문학가

협회, 한국문인선교회, 한국문인협

회, 국제펜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늘을 바라보는 행복이 있습니

다", "널 생각하면 왜 비가 내릴까", 

"하늘이 내게로 왔다" 등 3권의 시

집을 발간했으며 다수의 전자시집

도 발간했다.

책 가격은 15달러. 저자에게 연

락하면 된다.  

▲저자 연락처: inhye1026@

hanmail.net (201)745-1788
<유원정 기자>

시집 “안개꽃(Gypsophila)”
저자 박인혜

새책소개

한글과 영어, 그림이 함께 감정의 진실 담아

“목사님 계신 곳은 어때요?” “손녀가 

UVA(University of Virginia)에 입학해서 

며칠 있으면 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

까?” 

미국의 여러 도시와 멀리 한국에서까지 

샬롯츠빌(Charlottesville, VA)에서 일어난 

폭동 사건을 보고 안부를 계속해서 물어오

고 있다. 오늘 아침 마이애미의 한 지인으

로부터 염려스러운 질문을 받고 자세한 배

경 설명과 현지 소식을 전해 주면서 이 글

을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지난 

월요일(14일) 이곳에서 한 시간 떨어진 그 

도시를 방문하고 온 다음 화요일 오후 대

통령의 사저(Trump Tower)에서 기자 회

견을 한 내용을 보고 여러 언론에서 뜨거

운 갑론을박을 벌이는 모습을 몇 시간에 

걸쳐 본 다음이라 더욱 마음이 간절해서이

다. 

인구 4,7000여명의 산골 소도시이면서 

주위의 몇 풍요로운 카운티와 더불어 약 

15만의 경제 인구로 미국에서도 살기 좋

은 도시로 알려진 샬롯츠빌은 모든 여건이 

잘 갖추어져서 은퇴하기에도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있다. 도시 뒤를 등지고 있는 유

명한 블루리지 마운틴(Blue Ridge 

Mountains)의 아팔라치안 산맥과 도시 앞 

산봉우리에 우뚝 선 건국의 아버지요 독립 

선언문 작성자인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의 몬티셀로(Monticello)를 앞

뒤로 두고 도시 중앙에 자리 잡은 UVA는 

미국 내에서 최고의 명문 주립대 가운데 

하나로, 지역 사회는 이 대학과 병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역사의 고풍스런 흔적을 담은 다운타운

의 올드 히스토릭 타운(old historic town)

과 인근의 옛 법원 건물과 맞닿아 있는, 남

북 전쟁당시 남군 총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Robert Lee) 장군 동상이 바로 이번 폭

동의 문제 발단이다. 전쟁 후 남북 모두에

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인 리 장군의 동상

을 인종주의적인 남부연합군(Confederate 

Army)의 상징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시의회는 이 동상을 철거하기로 하였다. 

이 결정에 대한 반발로 KKK에서 오래 전

부터 전국적인 준비를 한 데모대와 또 이 

데모를 반대한 그룹과의 충돌이었다. 두말

할 것 없이 인종차별주의(Racism)가 이번 

폭동의 핵심이다.

지난 10여년 오바마 대통령 정치 하에서 

수면 아래로 감춰져 있던 백인 우월주의

(White Supremacy)가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화이트 내셔널리스트(White 

Nationalist)들이 공공연히 그들의 목소리

를 높인 것이다. 새 정권의 이민 정책을 옹

호하면서 편협한 국가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가치관으로 포장한 KKK와 네오-

나찌(Neo-Nazi)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시

대적인 흐름을 이용하여 인종폭동을 일으

킨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의 보수적인 목

소리를 내고 있는 극 우향적인(All-Right) 

편향적 태도가 이번 사건에 대한 해석과 

대응에서 들어났다.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

향이나 사고체계가 그대로 들어난, 지난 

화요일의 회견은 미국을 극단적인 두 진영

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정략적 태도로 인

종차별(Racism)의 고질적인 병을 안고 있

는 미국에 다시 휘발유를 끼얹은 격이다. 

앞으로 미국 사회는 이 사건을 두고 불꽃 

튀는 논쟁을 벌이면서, 역사 발전의 정치 

사회적 장애물을 어떻게 걷어내고,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통적 가치

관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정치색

과 가치관으로 공화당 주였던 800만의 버

지니아가 최근에 선출된 민주당 주지사와 

함께 점점 더 민주당 편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현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워싱턴 

인근 지역과 샬롯츠빌 같은 대학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버지니아 중소도시

(Richmond, Virginia Beach, Nor Folk 등)

들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진영으로 보수적

인 성향이 강하다. 아직도 버지니아 농촌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소유지나 앞마당

에 남부 연맹기를 나부끼면서, 남북전쟁 

당시의 정서적 유대감과 함께 연방 정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샬롯츠빌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서 80% 가까운 주민들이 민주당의 클린턴

을 지지했다. 대통령의 이번 사건 이해와 

함께 드러난 정치적 태도와 계산의 속내를 

드러내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을 배경으로 하여 KKK 중

심으로 전국에서 몰려온 수 천명의 데모대

는 샬롯츠빌 시민들과의 의식과는 상반되

는 입장을 들어낸 가운데 이러한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필자의 아들은 UVA를 졸업하였고, 딸은 

샬롯츠빌 다운타운 인근에 자리 잡은 150

년 된 전통적인 백인 교회의 부목사로 사

역하고 있다.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

부터 이번 일을 관심 있게 주지하고 있었

는데, 결국 뜻밖의 폭동으로 번진 이번 사

건의 피해가 가슴을 아프게 한다. 꽃다운 

32살의 젊은 여성과 함께, 이번 폭동을 진

압하는데 출동했던, 주정부 헬리콥터의 추

락으로 두 사람의 파일럿이 어이없게 희생

당한 것이 분하고 억울한 심정이다. 헬기 

조종사였던 주정부 경찰관들(Berke M. M. 

Bates, 40, H. Jay Cullen, 48)은 주정부 경

찰관으로 20여년을 근무하면서 경찰 간부

로 헬기를 몰다 참사를 당했는데, 한 사람

(Lieutenant Cullen) 가족은 필자가 시무

하는 리치몬드의 미드로티안(Midlothian)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 사회의 인종 화합을 위해서 

20여 년간 빈민가의 흑인 목사와 손잡고 

10회의 인종화합 합창제(Intercultural 

Music Festival)를 하면서 한, 흑, 백, 히스

패닉 회중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식사하

면서 교제해오고 있다. 오래전 지역 

CBS-TV에서 여러 차례 흑인 지도자와 대

담하면서 한흑 간의 인종화합이 한, 흑, 백 

모두에게 평화로운 지역 사회가 되도록 하

는데 소수 인종으로서 관심을 기울여 왔었

다. 

20여년 전에는 아시안으로서는 처음으

로 버지니아 주의회 개회기도를 하면서, 

인종화합을 도모하는 소수 민족의 독특한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다. ‘사랑과 정의를 

위한 사회선교’(Social Mission for Love 

& Justice)라는 명제로 이러한 섬김을 통

해서 지역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더 실감

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인종적 편견과 사

회적 갈등을 극복해 가고자 하는 목회적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

한 인종 폭동과 같은 테러나 살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필자와 회중은 참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민자로

서의 우리들의 삶과 신앙 공동체적 사명을 

되새겨 보는 것이다. 

샬롯츠빌 인근의 버지니아 주 도시인 리

치몬드(Richmond)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

기로 9월에 예정되었던 리치몬드 로버트 

리 장군 동상 앞에서의 반대집회 시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행사 주관자는 

공표하였다. 남북 전쟁 당시의 남부의 수

도였던 리치몬드 시 중앙(Monument 

Ave)에 자리 잡은 로버트 리 장군 동상이

야말로 가장 상징적이며 웅장한 조형물이

다. 그동안 이 동상에 대해서도 상반된 견

해의 논쟁이 많았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평화로운 시위와 대응을 염두에 둔 노력을 

하고 있다. 

인종화합을 위하여 북을 올리다, 순교의 

피를 흘린 킹 목사(Martin Luther King 

Jr.)의 비폭력 철학을 다시금 되새겨 보게 

된다. 유명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

을 할 때 ‘비폭력 철학(Non-violence 

Resistance)’으로 흑인들을 정신적으로 무

장시키면서, 백인들과 함께 ‘인류공동의 

선’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의 숭고한 삶과 

지도력이 오늘의 미국이 되게끔 하는데 견

인차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인종차별’

은 아직도 그 뿌리를 뽑지 못한 채 정치적 

정략과 경제적 이해에 따라 사회는 점점 

양극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

다. 그래도 미국 사회는 갈등과 무질서를 

극복하면서 점점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

회로 발전돼 가리라고 기대한다. 

평화로운 산골 도시이지만 수준 높은 대

학 문화와 함께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주

민들의 안타까운 원성이 들려온다. “샬롯

츠빌 이름이 이처럼 잘못 알려져 안타깝지

만, 이제는 전국에서 온 데모대는 다 돌아

갔고 평화로운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니 걱

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미국이 킹의 말처럼, “정의는 결국 궁극

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있기 때문에” 평

등(Equality), 질서(Order), 자유(Freedom)

를 추구하는 정의의 요소는 반드시 역사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믿는다. 이번 

샬롯츠빌 폭동을 통하여 뼈아픈 현실적 교

훈을 얻음으로 헛되지 않는 정치 사회적 

발전이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hyunchanba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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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롯츠빌 폭동 사태를 보면서


